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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합격’이라는 소식을 지인들에게
안겨드리게 된 2006년도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합격’이
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어 축하를 받던 그때의 모습은 2008년 현재,‘졸업’이
라는 또 다른 단어를 통해 축하를 받고 있는 제 모습과 어느새 겹치게 되었습니
다.
시간이 흘러 맞이하게 된 졸업은 제게 단순한 축하만이 아니라,“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넌 무얼 해왔니?”라는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져주었습니다.지금 그 물
음에 대한 답변으로 본 논문을 세상에 내어 놓습니다.2년 반이라는 시간의 행적
에 대한 물음의 답변이 명확하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만큼 부족하고 부족
한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본 논문을 계기로 하여 평소에 말할 기회가 많았어도 그냥 지나치던 말
들을 용기 있게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
논문 주제인 ‘환상’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면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
려하시며 꼼꼼하고 성의 있는 지도를 마다하지 않으시던 송효섭 지도 교수님,끊
임없는 문제의식과 비판정신으로 논문의 질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 주신
성호경 교수님,논문의 기본 형식과 연구자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쳐 주신
정요일 교수님,정말 “감사합니다.”
모쪼록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대견해하시며 항상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멋진 선물을 가득 준비하고 계시며 놀라운 비전을 멈추시지 않
으실 나의 하나님,슬픔도 기쁨도 마음으로 함께 나누던 나의 소중한 인연,진숙
언니와 은진언니,그리고 30기 동기들,정신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었던 박기원 선
생님과 서혜정 사모님,나의 사랑하는 친구 준배 오빠,경민,나영,안나,선진,희
지,현미,미연,교회 식구들,너무 “고맙습니다.”그리고 모두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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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startedonthebasisof'fantasyliterature'whichfinallybeganto
draw people'sattentionafterthedeclineofrealism literature,themainstream
ofEuropeliteraturein 18/19th centuries,toexam whatsortofeducational
significanceithasforthereadersherenow.
Iconsidered 'the tale ofheroes'good to reveala realistic fantasy and
educationalsignificance ofthe fantasy literature from my view embracing
variousnarrativeliteraturegenreas'fantasy literature',and carried on the
studyunderthepremisesthatmanyactivitiesoccurringhereincludenotonly
unrealisticthingsbutalsorealisticthingstoo,onthesettingupof'fantasy'as
aspatialconceptwithitsattributeasa'fantasyliterature'.
Inthiswriting,anobservationwasdonetoconfirm what'fantasy'is,what
differencesistherebetween itand imagination,and whatitsconnection is
withimaginativepowerbyconfirmingtheattributeof'fantasyliterature'And
watched theprocessoftheconceptsbeing formed connecting them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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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structureofarealworkoffantasyliterature.
The'fantasy'with itsgiven spatialconcept,isaspaceenablespeopleto
imaginethingstheyexperiencedlimitedlyandtomaterializethingstheynever
experiencedintherealworld,andsoitwillalsobepossibleforthefantasy
writerlettingtheirreaderstogetawideframeworkofthoughts,andletting
them know withtheliterarydevice,the'fantasy'thathumanlivesarevery
kaleidoscopicandsuchvariablelivesarestillworthwhiletolive.
Withit,'fantasyliterature'willhelpitsreadersintheprocessoftheirinand
outofthereal/unrealworldbylettingthem tolightupobjectivelytheirreal
livesin wheretheyarenow,and sothey could beabletoreinforcetheir
powerofcritically thinking which isneeded to solveproblemsin thereal
world.Anotherinevitableinfluenceofthefantasyliteratureisagame-playing
pleasureoutoffictitiousconsciousness.
The characters ofthe tale ofheroes,asthe literary materialoffantasy
literature,are human or human like gods unlike those in other fantasy
literaturewhicharegoblin,ghost,fairy,disguisedaliensubstance,orsomething
muchmoreunrealisticthings,andthatitsreadersgraspitsmotifmoreeasily
bysharingthesamefeelingwiththecharacterinthework,andreceiveand
appreciateitmorecloselybybeingimmersedinit.
Besides,throughalifestoryofaherowhoovercominghardships,itsreader
holdingrealhardships,wouldlearnthewaytolivebywillforaleaprather
thanbeingdiscouraged.Andinaconnectiontoit,anadventureprocessofa
hero would have influence on a mentaldevelopmentstage ofjuveniles
enablingthem toestablishtheiridentitywhichisamodeloflifeandwhich
should beobtained atthatperiod,and itisalsoexpected tobeasuitable
learningmodelinacquiringamodelof behaviorcomplyingwithasocialrole.
Lastly,withtheconsiderationofthetaleofheroestobeagenrefo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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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imagination which areaccompanied by itsmotif,could beenlarged
whileapproaching tothespacewiththereadersatwheretheherointhetale
ofheroesarrived,Itriedtodraw outaneducationalsignificanceoutofthe
fantasyliterature.
'Thefantasyliterature‘withsuchimplicativesignificance,should bestudied
practicallyandactivelyintherealschoolsitesasateaching-learningmethod
in thecomingdays.Forthe teaching-learningmethod,it'srequired totry
preferentiallytoinform thestudentswhoareinterestedincomicbooks,games
andfantasynovelsthatthosethingsgowithouroralliterature,tales,andthen
try foran education ofadifferentliterary attributethrough variousgenre
sublating novel-centered literary education as the materials of 'fantasy
literature'.
The fantasy literature relevanteducation should exceed the levelofjust
readingthetextandunderstandingit,teachingthestudentwithhopethatthey
shouldgrow tobeactiveproducers.Thesignificanceofthefantasyliteratureis
thatitisanew mythicalworldofmixturefrom thebeginningoftheworldto
now,and possible medium of communication which could recover the
severanceofculturaltraditionofthetraditionandthepresent.
Besides,thestudentsshould getrid ofdichotomy thoughtwhich sortthe
reality from fiction,substance from imagination,with realization thatthe
sorting itselfis meaningless which should be broken,intending to have
postmodernview whichshakingtheorderofknowledge.
Forsuchview would occurasolutionsearchingprocesstoward everlasting
intellectualcuriosityofthe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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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환상문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18,19세기 유럽문학의 주류였던 리얼리즘문
학이 쇠퇴하면서 비로소 서구문학 중심의 ‘환상문학’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환상문학’이 현실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허구적 유희성을 띤 기괴
하고 황당하며,장난스러운 속성으로 폄하되어 문학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했으며,이와 같은 이유로 20세기 초까지 ‘환상문학’과 관련한 이론적 전개와 발달
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환상문학’이 승격되면서 ‘환상성’을 속성으로 하는 작품들이
문학예술을 뛰어넘어 조형예술,회화예술,영상예술 등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서
비교적 풍요로운 예술적 변이 형태를 감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사람들의 인식 저변에는 ‘환상’이 경험한 세계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가시화하거나 형상화하는 ‘상상’혹은 ‘상상력’과 동일하다는 다소 혼동된
개념이 깔려 있으며,‘환상’과 ‘환상문학’이 ‘비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허구적 발
상’일 뿐이라는 편협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
겠다.또한,서구 중심의 환상문학 연구 발달사에 비추어 볼 때,한국문학 고유의
‘환상문학’연구와 효용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서구 중심의 환상문학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한국문학 고유의 ‘환
상성’을 연구하여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환상’이라는 개념을 공간 범주로 설정하여 두고,이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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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활동들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만 국한시키지 않고,현실적인 것도 포괄할 수
있는 확장된 공간임을 전제하고자 한다.
‘환상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험한 것을 상상해 내는 것
과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형상화 할 수 있기에 독자로 하여금
폭넓은 사유 체계를 획득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작가가 ‘환상’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 양상
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독자에게 인식시키고,이러한 변이적인 삶도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한다.
더불어서 독자가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실재적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게 하고,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물론,허구적인 의식의 유희적인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 환상문학의 효과이다.
본고에서는 환상문학을 연구함으로써 환상문학의 기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이 무엇이며,‘상상’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상력’과의 연관성은 무엇인
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그리고 실재 환상문학 작품의 서사 구조와 연결 지으면
서 위의 개념들이 어떻게 형상화 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궁극적으로는 앞
서 밝힌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상문학 제재로는 고대의 신화나 전설,민담을 비롯하여 각종 동화들,서양에서
의 고딕․추리․SF․경이․기괴의 장르․중국의 지괴․전기․신마․한국에서의
신선담과 이인전․전기․몽유록․영웅소설․판타지 소설1)등이 있는데 이제까지
는 환상문학 논의에 있어서 ‘영웅소설’이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하지만,‘소설’은
그 자체가 유동적이며 재정의 되기 때문에 그 기점을 어디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2)

1)최기숙,『환상』,연세대학교 출판부,1955,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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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서사문학 장르를 포괄하려는 입장에서 ‘영웅설화’가
환상문학의 실제적인 환상성과 교육적 의의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보고,‘영웅
설화’를 제재로 삼도록 한다.
일단,본고에서 설정한 ‘영웅설화’의 주인공은 여타의 환상문학이 주인공으로 삼
는 도깨비,귀신,요정,변신한 이물,혹은 좀 더 비현실적인 사물의 변이 형태와
달리 인간이거나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신의 모습이기에 영웅설화를 향유하는 독
자와의 합일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것은 독자가 작중인
물과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주제 획득을 용이
하게 하고,작품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환상문학의 수용과 감상을 도
울 것이다.
또한,현실 상황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 독자가 서사 과정에서 영웅이 갈등
을 극복하는 모습을 주시하면서 작중인물과 내적 독자가 일치됨을 경험하게 되고,
내적 독자가 현실 독자에게 객관적인 자세로 문제의 해결을 극복할 수 있는 혜안
을 제시해 줄 수 있다.다시 말하면,고난을 극복하는 영웅의 일대기를 통해 독자
는 좌절하기 보다는 도약을 할 수 있는 의지적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웅이 보여주는 모험의 전 과정은 청소년기의 발달 심리 단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시기에 획득해야 하는 삶의 규범인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따른 행동 규범 습득에도 적합한 관찰 학습 모
델의 대상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영웅설화는 영웅이 도달한 환상 공간에 독자가 함께 접근하는 과정
에서 주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장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하여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혀보도록 한다.

2) 최기숙,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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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선선선행행행 연연연구구구 검검검토토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상문학은 서양문학사에서 19세기에 낭만주의 사조와 함
께 등장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문학 형태였으나 통속문학이나 키치3)등으로
간주되면서 진정한 문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환상문학의
새로운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었고,더 이상 폄하된 통속문학 장르로서가 아니라
19세기 리얼리즘문학에 대항하는 또 다른 대안문학으로 평가되기 시작한다.4)

이후 서양 문학 중심으로 ‘환상’과 ‘환상문학’자체의 장르적 특성 연구나 장르
중심의 이론적 접근,‘환상’을 역사상의 특정 장르로 정의하는 연구 등 환상문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양산된 ‘환상문학’관련 연구
물을 거론하기 보다는 본론에서 필자만의 ‘환상’과 ‘상상’,‘상상력’정의에 기초 토
대 자료로서 활용하기로 하고,환상문학의 문학적 효용에 관한 연구물을 검토하기
로 한다.
환상문학의 문학적 효용,즉 문학 교육적 의의를 따져보는 연구는 환상문학의 갈
래 범주를 달리하고,문학적 제재를 달리하면서 꾸준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가령,김진경5)은 환상문학 제재를「홍길동전」으로 삼고,이 작품이 어떠한 점에
서 환상성을 띠는지 분석하였으며 전기 소설의 환상성 측면으로 가치를 확대 시

3)저속한 모방 예술

4)이유선,『판타지 문학의 이해』,역락,2005,p.21.

5)김진경,「『홍길동전』의 환상성과 문학 교육적 적용」,숙명여대교육대학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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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혜선6)의 경우는「김현감호」를 제재로 삼아 전기적 산문의 문학 교육적 의의
와 교수 방법을 연구하였다.「김현감호」자체에 대한 서사적 구조에 치중하여 이
러한 전기 산문을 교육하는 방법상의 문제로 귀결시켰다.
동화를 환상문학 제재로 삼은 진현7)의 경우는 판타지 동화가 아동문학의 본질임
을 주장하면서 효용성과 효과를 언급하였는데,교과서에 수록된 사실 동화와 판타
지 동화의 수록 편수를 비교하여 판타지 동화의 수록이 빈약함을 지적하였다.
김영호8)도 역시,환상동화가 아동들의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끌어내어 다양
한 반응을 하게 하는 중요한 텍스트이자 문학 교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
았다.현장 연구로의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김성애9)의 경우는,앞선 환상동화 연구에 비해 실제적으로 문학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언어 표현력과 창의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음을 밝혀내었다.
위 연구물들은 환상문학의 서사 갈래의 하위 범주를 소설과 설화,판타지 동화로
삼아 공통적으로 각각의 제재가 환상성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에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하는지 논의한 것이기에 일차적으로 ‘환상문학’의 관

6)이혜선,「전기적 산문의 문학 교육적 의의와 교수방법 연구」,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7)진현,「판타지 동화의 교과서 수록 양상 분석 연구」,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2004.

8)김영호,「환상동화의 분석 및 지도 방법 연구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부산
대학교 교육대학원,2001.

9)김성애,「환상동화를 통한 문학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 교육대학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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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환상문학이 문학 작품을 즐겨 읽도록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제재임을
각인시키는 연구물들이기에 그 점 역시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위 논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환상’에 대한 필자 나름의 개념 정
의 없이 서양문학사에서 논의한 ‘환상’의 개념만을 언급하여 문학 작품을 분석했
다는 점과 작품에 나타난 환상성의 발현 양상에 있어서 독자가 환상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연구자 나름대로 선택한 각각의 장르가 여타의 장르보다 어떤 측면에서 환
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기 위해 더 적합한지 그 필연적인 목적을 언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제재로서 ‘영웅설화’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333...연연연구구구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환상문학을 통한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것으로서 ‘영웅설화’를 그 대
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환상문학 교육의 의의를 밝히는 이전의 연구물들은
‘환상’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논의 없이 환상소설이나 환상설화,판타지 동화에 나
타난 환상성을 밝히면서 문학 교육의 의의를 찾고자 했다.
따라서 필자는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따져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환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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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된 특성인 ‘환상’이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라 보고,제Ⅱ장에서는 동․서양 학자들의 환상 개념 정의를 비교하
도록 한다.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환상’의 개념을 언급하여
필자 나름의 ‘환상’정의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이전의 선행 연구물이 작품에 나타난 환상성의 발현 양상에 있어서도 독자
가 환상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
고 있는데,필자는 이 매개 역할을 ‘상상력’이 담당할 것이라 가정하고,‘환상’과
‘상상’의 의미를 밝혀나가면서 함께 정의해 보려고 한다.Ⅱ-2에서는 문학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학적 상상력의 또 다른 의미 개념으로 필자 나름의 4가지
‘문학적 상상력’을 설정해 보겠다.이는 ‘환상문학’에서 나름의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의 범주가 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Ⅱ장,이론적 근거에서 파생시킨 ‘환상’과 ‘상상’,‘상상력’의 개념들
을 ‘영웅 설화’작품들과 관계 지어 살펴볼 예정이다.‘영웅설화’를 통해 환상문학
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려는 이유는 ‘영웅설화’텍스트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
신들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풍부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재라는 판단에서이다.
영웅 설화 제재는 18종 문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설화’작품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다만,문학 교과서에서 보편적으로 다루는 영웅설화를 선정하기는 하겠지만,
작품 선정 기준이 18종 문학 교과서의 빈도가 높은 작품순이 아니라 작품 속 등
장인물이 영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영웅성의 준거를 따지는 과정에 의
해 선정할 것임을 밝혀 두도록 한다.
한편,환상문학 제재가 청소년 발달 단계에 미치는 교육적 의의와 관련한 서사
구조 검토를 통해서 영웅의 모험 과정에서는 환상 공간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요
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환상공간이 미치는 인식의 확장 측면과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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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상력의 발현 측면을 골고루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영웅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위에서 밝힌 환상문학의 교육
적 의의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함이다.

ⅡⅡⅡ...환환환상상상과과과 문문문학학학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111...환환환상상상문문문학학학 속속속에에에서서서 ‘‘‘환환환상상상’’’의의의 의의의미미미와와와 속속속성성성

인간은 인간만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을 활용하여 ‘환상’문학을 아주 오래 전부
터 향유해 왔다.그것도 여러 문명권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향유하여 왔다.여
기에서는 서구 문학사에서 ‘환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서양에서의
‘환상’개념에 관한 학자간의 견해 차이와 동양의 ‘환상’을 비교․검토해 보겠다.
이 작업은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기본 전제 사항이 될 것
이다.
환상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에서 옹호하기
시작하여 작품 내적 준거로 ‘독자의 망설임’을 강조한 서양의 토도로프10)에 와서

10)Todorov.Tzventan,『환상문학 서설』,이기우 역,한국 문화사,1996.
토도로프는 ‘환상’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로,텍스트가 독자에 대해서 작중 인물의 세계를 살아 있는 인간의 세계라고
생각하도록 하고,말해진 사건에 관해서는 자연스런 설명과 초자연적인 설명 사이
에서 망설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작중의 한 인물이 이 망설임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그리하여 독자의
구실은 해당 작중 인물에 말하자면 맡겨져 있는 것이며,동시에 망설임 역시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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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되었다.이후 환상을 문학의 근본적인 충동으로 간주하는 캐스린 흄
(KathrynHume)11)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오늘날에도 ‘환상’은 인
터넷과 게임 등 다양한 매체 속성과 결부되어 파생적인 문화 상품을 생산 가능하
게 해주는 중요한 ‘문화적 속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그 위치를 공고
히 다지는 셈이다.하지만,애초부터 ‘환상’이 이렇듯 융성한 대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서구 문학사에서는 허구 자체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에서 비로소 ‘환상’이 표면화
되었다.‘미메시스적’관점에서 문학론을 구축해 온 플라톤은『소피스트』에서 ‘실
제와 똑같이 만드는 것’과 ‘겉보기에 닮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모방의 속성을 구분하였다.그리고 그 중 후자의 것을 ‘환상’이라고 보았다.그는
‘가공적인’모방이란,실물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외양과 환영을
재현하는 허구의 예술이라고 인식했다.그것은 실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사실상
실제에 대한 왜곡이다.이런 과점에서 플라톤은 그럴듯해 보이는 기술과 거짓말하
는 기술이 진실을 위조하고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보고 모방론에 기초
한 문학을 비판했다.이러한 비판은 『파이드로스』에서 키메라와 페가수스 등 환
상적 존재를 경멸하고 신화를 혹평한 견해로 이어진다.플라톤은 이 책에서 소크

트 안에서 표상되게 마련이다.즉 그 작품 테마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그리고 아
주 소박한 읽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실의 독자는 그러한 작중 인물과 동일
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독자가 텍스트에 대해서 특정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즉 독
자가 시적 해석도 우의적 해석도 다 같이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말하자면 독
자는 ‘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알레고리적’인 해석 태도를 거부해야 한다.

11)캐스린 흄 지음,한창엽 옮김,『환상과 미메시스』,푸른나무,2000,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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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스의 입을 빌어 신화를 연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 역설한 바 있다.
이런 비판적인 태도와 맞물려 성 어거스틴은 모방과 허구에 관한 플라톤의 견해
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승계했다.그는 인간의 제도는 허구적인 것,미신,현혹시키
는 형상,우상들을 생산해내는 한 거짓된 것이고 위험스러우며 오직 신에 대한 찬
양을 이끌어낼 때에만 유용하다고 보았다.12)이런 관점에서 초기 교부들은 환상물
을 거부하는 수사학을 발달시키게 되고,환상에 대한 거부감은 프로테스탄트와 과
학적 진지함이 혼합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그들에게는 기독교의 도덕성과 조화
될 수 있는 환상과 우의만이 ‘진리’로 간주되었으며,이는 이야기의 허구성과는 윤
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환상은 가치 없는 오락에 불과한 주변적 현상으로 간
주되었다.13)

플라톤이 환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보다는 약간의 허용을 보인 ‘환상’긍정론
이지만 이 역시 환상을 부정적인 거짓말의 일종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환상 문학’
의 발달을 저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동양’에서의 ‘환상’역시 푸대접을 받기는 매 한가지였다.우리나라에서는 ‘환상
문학’을 유교적 논리에 의해 ‘怪力亂神’이며,‘述而不作’이라고 핍박하여 왔다.이는
기이함과 전기적인 요소를 주된 속성으로 하는 ‘전기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재적인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오로지 작가의 주관적인 판
단과 상상에 근거한 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하지만,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오랜 환상 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가령,신
화,전설,민담 등 설화 문학에서부터 기록 문학인 소설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환

12)최기숙,앞의 책,p.62.

13)캐스린 흄 앞의 책,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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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삼국유사』와『삼국사기』열전,최초의 순
수 설화집으로 전기 문학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수이전』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변신 모티프와 애니미즘,토테미즘,인귀교혼,인신교혼 등의 이야기들이 그
증거이다.이러한 자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풍부한 환상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현
대적 변이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듯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문학의 토대인 ‘환상’의 어원적 의미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환상적fantasic/fantasticque'라는 단어는 라틴어 ‘phantasticus’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어 ‘판타제인phantasein’에서 파생된 단어로 ‘나타나 보이게 하다,
착각을 주다,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드러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프랑스어
'fantastique'라는 형용사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중세부터인데,‘귀신 들린,공상적
인,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형의 존재 흔적만을 지닌,환상담 ;일반적으로 요
정 이야기,유령 이야기를 가리키며,특히 초자연적 존재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호프만 E.T.A.Hoffmann이 유행시킨 이야기류’등의 의미로 변용되었다.
한자문화권에서 환상은 ‘기이함’이라는 내용으로 더 잘 표현되어 왔는데,이러한
기이함에 대한 추구는 동아시아 문학사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해 왔다.기이함이
란,기(奇),이(異),괴(怪)등으로 표현되었는데,이 중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
(奇)’는 ‘드물고,본래적이고,환상적이고,놀랍고,기묘한 영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異)’는 일차적으로 ‘차이,구별 짓다’는 의미이며,이차적으로는 ‘비범한,현저
한,낯선,이질의,괴상한’등으로 무엇이든 규범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괴(怪)’는
가장 편협한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기묘한,섬뜩한,변덕스러운,비정상적
인,불가해한’등을 뜻한다.
중국 문학의 한 장르인 지괴(志怪)는 기이함을 기록한다는 의미이고,전기(傳奇)
의 경우도 기이함을 전한다는 의미이다.환(幻)은 ‘변화와 미혹,요술,허깨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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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화,의혹,신기’의 뜻을 지니는데,『설문해자』에서는 ‘속이다’의 의미로 정의
되었다.14)

대체적으로 동․서양에서 의미하는 ‘환상’은 착각,상상,그리고 기이함이라는 단
어로 축약할 수 있을 듯하다.‘환상’이 사실과 이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오랜 세
월 연구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가 어원적 의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다.
서양의 경우,과거 플라톤에 의해 ‘환상’이 표면화 되었다면,현대에 와서는 토도
로프TzvetanTodorov15)가 환상 문학의 장르를 규정하는 작품 내적 준거로 독자의
‘망설임’을 강조하였다.로즈메리 잭슨RosemaryJackson16)은 환상이 현실에 대한
‘전복성’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어윈W.R.Irwin17)은 작가와 독자간의 ‘게임적 측
면’을,에릭 라브킨EricRabkin18)은 서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전도’를 부각시켰다.
최근에는 캐스린 흄KathrynHume19)이 환상을 ‘문학의 근본적인 충동’으로 보는
등 연구자들은 저마다 ‘환상’에 대한 약간씩 상이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환상’을 문학의 정당한 구성물로 간주하거나 문학을 성립하게 하는 근본적 충동
으로서 인정하려는 태도에는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설의 병폐 현상이 환상과 맞물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

14)최기숙,앞의 책,p.7~9.

15)Todorov.Tzventan,앞의 책

16)로즈메리 잭슨,『환상성 -전복의 문학』,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2001.

17)최기숙,앞의 책,p.13.재인용.

18)최기숙,앞의 책,p.14.재인용.

19)캐서린 흄,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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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환상의 요소가 서사적 내용 구성이나 전개 과정상 필요한 기술로서 활용됨
을 인정하면서 점차적으로 환상 문학의 연구 필요성을 인정해 나가게 되었다.
김진곤20)의 경우는 신화가 환상 문학의 근간일 뿐 아니라 문학 자체의 기원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공헌하였다.신화가 인간 의식의 원형을 보여주고,
고대인이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상적 접근 양태를 표출하는
것으로서 이후에는 문학의 원천으로 작용하는데 환상이 서사 문학 분야에서도 예
외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환상’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최기숙21)도 환상 문학이 우리 문학의 근간
임을 밝힌 바,실재의 재현을 넘어서 작가의 상상에 근간한 텍스트 내적 질서에
의해 구축된 이념적 세계가 환상이라고 보았으며,상상력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각
종 동화들,서양에서의 고딕․추리․SF․경이와 기괴의 장르들,중국의 지괴․전
기․신마․한국에서의 신선담과 이인전․전기․몽유록․영웅 소설․판타지 소설
과 고대의 신화와 전설․민담 등을 환상의 범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환상’을 정의할 때 장르론적 접근을 통해 ‘환상’의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토도로프의 견해는 매우 절대적이다.토도로프는 환상의 기본 구성 요소로
작중 인물과 독자의 ‘불안감’혹은 ‘머뭇거림’을 중시하였다.그가 주장한 ‘망설임’
이란,자연 법칙밖에 모르는 독자와 작중인물이 초자연적 양상을 가진 사건에 직
면해서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애매한 지각이다.그들은 사건과 맞닥뜨렸을 때 그
사건이 자연적 사건인지 초자연적 사건인지를 판단 내리기를 주저한다.그러나 서
사가 점차 진행되면서 초자연적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이 되고,더 이상 독자와 작

20)김진곤,「중국 소설 이해의 실마리」,김진곤 편역『이야기,소설,Novel』,예문서원,
2001,p.21.

21)최기숙,앞의 책,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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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물에게 망설임도 놀람도 요구하지 않게 된다.결말에 이르러 자신들이 자각하
는 것이 세상의 통설로서 ‘현실’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초자연적인 요소가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면,‘기괴 장르’가 되고,초자연적인 요소
를 인정해야 하면 ‘경이 장르’가 된다.‘환상적 기괴’는 이야기를 통해 초자연적으
로 보였던 것이 결말에 와서 합리적으로 설명되며 ‘순수한 경이’장르에는 동화,
로망스,공상과학 소설 등이 포함된다.22)

필자는 토도로프가 제시한 ‘머뭇거림’을 수용하여,독자와 작중 인물의 망설임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상상’임을 주장한다.작가층이 이미 설정해 둔 의미를 독자
층과 작중인물이 해독해 내려고 할 때에는 이들이 ‘머뭇거리고,주저하며,갈등하
는’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상상’의 공간은 이 공간이 얼마나 견고한가의 여부에 따라 독자와 작중인물이
‘환상’공간으로 좀 더 빨리 안착하게 하거나 환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매우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라 본다.‘상상’에 관한 것
은 Ⅱ-2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바 여기에서는 ‘환상’에 대해 집중해 보자.
다시 말해서 ‘환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환상’을 공간 개념으로 정
의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환상’을 4차원적인 공간으로 정의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공간이 분명히 ‘현실 세계’와는 차별된 공간임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뜻이 되겠다.이 공간은 어윈23)이 말한 것처럼 “작가와 독자가 지적으로 공모하는
의도적인 게임”장소가 될 수도 있다.작가는 작가가 마련해 둔 환상 세계를 독자
가 접근해 올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되며,독자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자신과 등장인물간의 동일시를 경험하면서 ‘환상

22)최기숙,앞의 책,p.19~20.

23)캐스린 흄,앞의 책,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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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접근하기를 바란다든가 등장인물을 독자인 자기 자신과 분리하여 둔 채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고,그 행위를 판단하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입성한 환상 세계는 독자가 평소에 현실 세계에서 그
리던 ‘환상의 공간’일지 의외로 ‘공포와 좌절’의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될 공간일
지는 모르지만 독자는 현실과는 다른 ‘환상’세계 자체를 동경했기에 접근을 시도
한다.이 부분에서 필자는 ‘환상’공간이 공간의 분할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다
는 점을 기억하면서 ‘환상’공간의 특성에 대한 논의 전개 후에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환상’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질서나 체계를 따르기보다는 그
것을 해체하고 익숙한 경험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한다.혹은 대안 세
계로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안한다.환상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특
수한 공간이다.현실 세계의 저 너머에서는 기존 세계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현
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재구성 되어진 총체적인 공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분주하다.이때에는 현실 세계의 해체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
감이 독자의 상상력에 의해 조화롭게 형상화 될수록 환상의 공간은 ‘환상성’을 보
다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주의할 것은 현실과 현실 저편의 세상인 ‘환상’공간이 극단적으로 괴리되
어 있다고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앞서 밝힌 것처럼 현실 저편의 세상 즉,
환상은 현실에서 그렇게 원하던 또 다른 현실의 변이 형태일 수도 있고,조화와
부조화를 반복하는 공간일 수도 있는 통합체적인 공간이기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
지해야 한다.
환상의 공간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 수용이 가능한 미지의 공간이다.가상의
공간 자체가 환상이며,이 공간 안에서는 시간․공간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존
재하는 모든 것이 붕괴 된다.인간과 동물이라는 대상 자체의 붕괴는 물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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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와 가상이라는 것 자체도 붕괴 된다.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의 구분도 존재하
지 않는다.또한 환상 안에서는 작가가 만들어 낸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을뿐더러 이성과 감성의 잣대로 우열을 판단하
지도 않는다.표준화된 것,규정화된 것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는다.그 자체를
믿을 뿐이다.
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등장인물의 행동 양태를 환상의 공간 안에서 선
과 악으로 분리해내며 이전에 이분법적 사고의 탈피를 주장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순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그래서 때론 선의를 추구하기 위해 투쟁하기도 한
다.그 안에서도 ‘선과 악’에 있어서만큼은 내재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작가가 일부러 의도했는지도 모르겠다.어차피 그것도 현실의 또 다른 변이
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장치로 활용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미이다.
독자는 현실의 측면에서 환상에서의 모습을 판단할지도 모른다.하지만,작품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등장인물과 동일시되고,시․공간의 붕괴,대상의 붕괴,
실재와 가상의 붕괴 현상을 겪을 수도 있고,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비판적인 자세
로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현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모습에 대한
낯설음의 표현이라고 해두자.하지만,적어도 등장인물과 합일된 상태로 작품을
대하는 순간부터는 ‘가상의 공간’에 자신을 내맡긴 채 표류하기 시작할 것이다.만
약,독자와 작중인물이 환상 공간으로 입성하게 된다면 현실과 비현실의 공간을
구분 짓는 것은 무효화되고,언어와 비언어적인 것이 초월하게 되며,독자는 작중
인물과 완전한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111---111...‘‘‘환환환상상상’’’공공공간간간의의의 변변변이이이

우리는 앞서서 ‘환상’공간의 속성을 확인한 바 있다.현실의 변이 형태로서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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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간은 작가든 작가가 만든 등장인물이든 혹은 독자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
리만족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현실보다 못한 좌절을
느끼는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동일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현실과 차이가 없는 환상이라면 이때는 환상이 아니라 캐서린 흄이 말하는
문학의 본질적 접근의 한 축인 ‘미메시스’가 될 수도 있겠다.현실을 그대로 모방
한 것이니 그것은 ‘환상’이라는 장치를 일부러 활용한 의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
든다.
하지만,그것 역시 환상 공간의 특성이기에 필자는 이 모두를 포괄하여 첫째,‘대
리만족을 통한 행복한 공간’의 환상 공간과 둘째,현실보다 못한 좌절을 통해 느
끼는 현실적 삶의 가치 확보 즉,‘현실에 대한 가치 인정의 회귀 공간’의 환상 공
간,셋째,현실과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현실과는 차별된 공간인 ‘미메시스’적
환상 공간으로 환상 공간의 특성을 나눠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등장인물이나 독자는 작가가 만들어 낸 ‘환상 공간’에 진입하기를 소
망한다.그 곳이 경이롭고 판타스틱한 공간이거나 반대로 기괴하고 요망한 공간이
라 할지라도 그 판단은 일단 가보고 난 이후의 문제이지 ‘환상 공간’도착 이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톨킨24)은 “성공적인 환상이 이루어지려면 내적 리얼리티를 가지고 독자에게 그
럴듯한 것으로 설득될 수 있는 2차 세계의 성공적인 창조”를 언급하면서 ‘환상 공
간’이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존재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그가 주장하는 그럴듯
한 2차 세계는 필자가 환상을 ‘공간’개념으로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있
으며,토도로프가 ‘망설임’이 환상의 속성이라 말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태이지만,
현실 세계의 고통과 좌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망 성취의 공간으로서의 ‘환상’
이라는 점에서 필자의 견해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24)최기숙,앞의 책,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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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세계를 아우르는 상징 공간은 작가가 독자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과 독자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현실과는 대별된 환상 공간의 세 가지 변이 형태를 그림과 함
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실 세계
(-)

   환상 (+)  상상 머뭇거림 상상력상상력

<<<그그그림림림 111>>>대대대리리리만만만족족족을을을 통통통한한한 행행행복복복한한한 공공공간간간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환환환상상상’’’

현실에서 소망하던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상의 환상 세계를 떠올린다.
그 곳은 또 다른 현실의 변이 형태로서 긍정적인 공간이기에 등장인물과 독자는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상상’의 공간에서 머뭇거리
는 것이다.
신화를 예로 들어 보자.신화에 드러난 신성성은 전승자가 갖는 현실 저편의 세
계에 대한 낯설음과 호기심,두려움의 표현,혹은 고난을 헤치고 과업을 성취한
영웅에 대한 경이로움,존경심의 표현일 것이다.이것은 현실과 현실 너머의 극단
적 괴리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 세계에서 품었으나 좌절되었던 것에 대한 새
로운 믿음의 충동으로 재구성된 구성체라는 것이다.오늘날 학생들이 스타들을 우
상시,영웅시 하는 모습도 현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조화를 꿈꾸고 현실 너머에
있는 그들과 동일시를 허용하는 환상 공간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반면에,환상의 공간이 괴로운 현실 못지않게 작중인물과 독자를 좌절하게 만드
는 공간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다.가령,장 루이 뢰트라25)는 ‘영화’의 환상성을 설

25)뢰트라,장 루이,『영화의 환상성』,김경온․오일환 역,동문선,2002,최기숙,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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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공포와 경악이라는 ‘효과’에 주목하였다.그의 견해에 따
르면,독자가 입성한 ‘환상’공간은 비극적이고 슬픈 공간으로서 독자에게 좌절을
안겨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필자가 분류한 환상 공간의 2번째 양상,부정적
인 환상 공간의 모습이 되겠다.결국은 환상 공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실 세
계 가치로의 회귀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설정해도 무방할 것이라 본다.
어윈,브리앙 아테베리,마르셀 브라이온,요안나 루스,로즈메리 잭슨26)등은 환
상이 현실과 관계 맺는 방식 중 일어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함으
로써 실재를 위반하며,실제 세계는 부정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나타나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위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의 속성을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처럼 환상성은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실재와 비실재 사이에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떠도는 유령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그런 점에서 환상의 영역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공간
이라기보다는 현실 이면에 감춰진 틈새 공간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틈새
공간은 현실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존재들이 현실 질서를 위반하면서 출몰하는 곳
이기도 하다.이 틈새 공간에 거주하는 억압된 존재란 다름 아닌 숨겨진 욕망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필자는 잭슨이 주장하는 것을 현실에서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양상이라는
특수한 범위로 분류하기보다 ‘환상’공간이 현실 너머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그
전제하에서 환상의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모순을 경험하게 하고,부정한 공간
임을 깨닫게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 올 수 있는 ‘현실 이면의 틈새 공간’으로 간
주하여 환상 공간의 부정적 모습을 정리하기로 한다.위 논의를 그림으로 설명하

p.13.재인용.

26)최기숙,위의 책,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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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현실 세계
(+)

     환상(-)   상상 머뭇거림 상상력상상력

<<<그그그림림림 222>>>현현현실실실로로로의의의 회회회귀귀귀 추추추구구구 동동동기기기로로로서서서의의의 ‘‘‘환환환상상상’’’

마지막으로 필자는 등장인물과 독자가 도착한 ‘환상’의 세계가 긍정적인 공간도
부정적인 공간도 아닌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비교적 고스란히 반영한 모방적 개
념으로서의 공간으로 구분 짓는다.이는 문학의 본질 요소로서 앞의 두 가지 특성
이 문학의 ‘환상’충동이라면,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느낌의 이번 공
간은 문학의 ‘모방’적 충동에 해당하여 문학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다시 말해 문학적 행위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예술로서 형상화하는 단
계의 특성이라 이야기 할 수 있겠다.캐서린 흄은 문학 작품을 창조하는 태도를
‘모방’과 ‘환상’이라 하여 ‘환상’이 문학 작품의 창작을 위해 끼친 영향을 보여준
바 있다.

상상력

상상력

   현실 세계     환상   상상 머뭇거림 상상력상상력

<<<그그그림림림 333>>>현현현실실실과과과 동동동일일일한한한 공공공간간간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환환환상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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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상상상문문문학학학 속속속에에에서서서의의의 ‘‘‘상상상상상상’’’과과과 ‘‘‘상상상상상상력력력’’’의의의 의의의미미미

본 장에서는 환상문학 속에서 ‘상상’의 의미는 무엇이고,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
고 있는 ‘환상’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환상’이란,현실의 공간과 역동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한 바 있다.그리고 현실의 공간과 대등한 공간으로
정의를 해 두었다.‘상상’의 개념 역시 ‘환상’과 유사한 듯 보인다.하지만,‘상상’과
‘환상’은 분명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가령,톨킨27)의 경우는 상상에 대해 “인간의 정신은 실재하지 않는 사물의 이미
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바로 그 능력을 상상력이라 한다.상
상력은 단순히 사물의 이미지 -창조를 넘어선 어떤 것이다.”라고 보았다.여기에
서의 상상은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필자는 서병철28)이 논의한 상상의 개념 정의를 수용하기로 한다.톨킨이
주장하는 상상은 실재적인 경험에 대한 사고의 형상화를 고려하지 않은 다소 협
소한 환상적 상상의 이미지로서 본고에서 논의할 포괄적인 개념의 ‘상상’과는 일
정 부분 상치되기 때문이다.
서병철은 “사실주의 문학에서의 상상이란,경험할 수 있는 현상 세계의 단순한
변형이며 환상 문학에서 상상은 사실성과 대립되는 불가능한 현상에 대한 인식적
자유로움을 나타낸다.그리하여 환상 문학에서의 상상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한 사
건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그 이상의 무엇”이라 하였다.

27) 서병철,「환상 문학의 텍스트성」,연세대학교 대학원,2006.재인용.p.5.

28)서병철,위의 논문,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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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란 실재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와 이미
경험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낸다.즉,‘상
상’이라는 공간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던 것에 관한 구체적 사고일 수도 있고,
비현실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에 관한 추상적인 사고일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이렇게 ‘상상’을 정의하고 보니,‘환상’이란 단어와 ‘상상’이란 단어 사이에 ‘공간’
개념이라는 것과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유사성이 발견된다.하지만,‘상상’에서의
‘생각’이란 환상에서 의미하는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그
렇다면,‘‘상상’의 개념이 ‘환상’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관점에 따라서는 ‘상상’이란 온갖 종류의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
상’보다 더 큰 범주일 수 있다.혹은 그와 반대로 ‘상상’을 뛰어 넘는 사고의 세계
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상상’과 ‘환상’의 개념이 애매모호한 이유는 그만큼 규정하기 힘든 인간
의 사고 체계 과정이기 때문이다.‘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것,모호성,갈팡질팡함’
이 ‘상상’과 ‘환상’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본고에서는 ‘상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환상’의 개념은 비현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상상’이라는 공간

은 현실의 사물과 현상이 갖는 현실적 사고와 환상의 공간이 갖고 있는 비현실
사고를 둘 다 반영하는 공간체이다.이 사이에서 등장인물이나 독자는 머뭇거리게
된다.이러한 머뭇거림의 장소가 ‘상상’의 공간이라는 것이다.등장인물이나 독자
는 현실 세계로 대표되는 공간과 비현실 세계로 대표되는 환상의 공간에서 갈등
을 하게 된다.이때의 갈등은 진로의 방향성에 관한 고민과도 연결 되는데,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동일하다.
여기에서 등장인물과 독자가 갈등을 하는 공간이 부재한다면,이것은 또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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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문제이다.아무리 ‘상상’이라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동작 행위이
지만,이러한 동작이 행해짐으로써 명확한 사고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공간
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공간의 부재 속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통합이 이루어
지는 양상이 더욱더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갈등 공간’을 설정해 줄 필
요가 있다.따라서 ‘상상’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등자인물과
독자가 함께 ‘머뭇거림,의심,회의’등의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공간으로써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공간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도록 한다.
‘상상’의 공간은 이 공간이 얼마나 견고한가의 여부에 따라 독자와 작중인물이
‘환상’공간으로 좀 더 빨리 안착하게 하거나 환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매우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번에는 ‘환상’과 ‘상상’의 개념 논의의 흐름을 가져와 상상력’의 개념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상의 공간은 현실적인 삶과 비현실적인 삶의 양상을 모두
갖고 있으며,‘현실적 사고와 비현실적 사고’의 浮游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중간
적 공간인 ‘상상’에서 등장인물이나 독자는 현실의 삶으로 갈지 비현실의 삶으로
갈지를 갈등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하게 된다.이때 자신이 결정한 길로 나아가
는 데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고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상상력’
이라는 사고의 힘이다.‘상상력’이란,등장인물과 독자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쉽도록 ‘인력거’역할을 자청한다.상상력을 ‘사고의 고리를 견고하게 해 주는 힘’
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문학은 삶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 속성으로 ‘모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환상’성도 담아내고 있다.문학이 문학다울 수 있는 이유가 이와 같
이 ‘모방과 환상’이라는 두 축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모방이 현
실의 개연성 측면에서 ‘그럴듯한,있을법한’이야기로 진실성을 담고 있다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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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하게도 환상은 그와 반대로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믿기 어려운,공상적인
이야기,현실과 유사하지만,그렇다고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 이야기’를 담고 있
다.이 둘은 따로 존재하면서 문학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역동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다.
N.프라이29)는 문학적 상상령의 본령을 ‘문학 언어’라 보았고,I.A 리차즈30)는
“문학에서 제시되는 언어는 사물 혹은 대상이 ‘이렇다’하는 진술이 아니라,‘이렇
게 보자’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앞선 두 사람의 논의는 필자가 문
학의 속성을 설명하는 방법이자 그 속성의 하나인 ‘상상력’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
어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모방과 환상의 세계를 ‘상상력’이라는 다리를 통해
‘이렇게 건너가 보자’하는 제안으로 귀결시키도록 한다.
상상력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교육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보이는데,여기에서는
상상력을 전담할 수 있는 교과가 ‘국어과’임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국어과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데,상상력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해 영역,국어 지식 영역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상상력 교육에 가장 적합한 과목이

29) N.Frye,TheEducatedImagination,김상일 역,『신화문학론』,을유문화사,1981.
p.15.
프라이는 세계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언어의 용법을 분류해 보이고 있다.인간이 자
기가 처한 세계에 대한 의식과 자각을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언어가 그 용법 가운데 하
나이고,세계에 대한 작용 혹은 역할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언어로서의 실용적 감
각의 언어가 다른 하나이며,마음 속 비전 혹은 모델을 구축하는 언어인 문학적인 언어
가 마지막 다른 하나이다.앞의 둘은 일상 세계의 언어와 별로 다르지 않다.예술의 영
역에 드는 문학의 언어가 상상력의 본령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눈여겨 볼 만하다.

30) N.Frye,위의 책,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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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라는 점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것이다.
우한용31)은 “문학 교육이 단순히 문학적 지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면,문학
이 독자에게 어떻게 수용되어 가치로 내면화하는가 하는 문제와 문학의 가치가
개인의 윤리적 실천으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문학의 관점 문제,문학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검토,문학적 전
달의 과정에 관해 물음을 던졌다.그리고 문학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측면에서 문
학 교육이 문학을 통한 문학 외적인 덕목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학의 자율성을 상
실하지 않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자체의 속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필자 역시,잠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상상력의 문제나 허구성,장르 개념 등의 항
목이 문학의 본질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물론 문학의 본질을 정의하기에 많
은 이론적인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다.하지만,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를 매개로 전달하는 예술인만큼 예술로서의 가치를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문학적 상상력’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문학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상상력을 거론하면서 문학 교육을 상상의 훈련으로
보는 프라이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문학을 포함한 예술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는 그다지 관련되어 있지 않다.그
것들의 관심은 인간이 자연을 재료로 하며 건설하려는 세계에 있으며 그들이 호
소하는 상상력은 비록 이성과 정서라는 두 요소를 포함하고는 있으나,이성도 아
니고 정서도 아닌,구성적 능력이다.(Constructivepower)32)

31)우한용,『문학교육과 문화론』서울대학교 출판부,1997,p.35.

32)N.Frye,TheEducatedImagination,김상일 역,『신화문학론』,을유문화사,1981,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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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도 아니고,정서도 아닌 구성적인 능력인 ‘상상력’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고,『영웅설화』제재와
연결 지으면서 그 방법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222---111...환환환상상상문문문학학학 속속속 문문문학학학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의의의 범범범주주주

222---111---111...모모모방방방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과과과 환환환상상상

문학 교육 과정에서 ‘‘‘認識的 상상력’(imagination ofawareness;ordering
power)이란,세계에 대한 형식화 기능으로 문학을 통한 세계 開示의 능력을 뜻한
다.33)설명을 좀 더 보태면,문학 작품을 읽고 난 뒤 독자가 작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정도에 해당한다.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의 물리적․심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 규정화를 위해 필
요한 세계 개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환상 문학 제재’에서 습득할 수 있는 문학적 범주에서 환상 세계가 현실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상상력과 동일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
겠다.
‘모방적 상상력’은 영웅설화 영역에 담겨 있는 인류학적 토대에서 자양분을 공급
받아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이해하고,현실에서 수용되는 삶이 타당함을 입증 받

한용,위의 책,p.47,재인용.

33) 박인기,『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서울대출판부,1996,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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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돕는다.따라서 필자는 문학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식적 상상력’
이 아닌 환상문학 속에서 습득할 수 있는 상상력의 범주로서 ‘모방적 상상력’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제까지 우리 문학계에서는 ‘환상과 모방’을 문학의 중요한 충동 욕구로 동일하
게 적용하여 왔다.‘환상’만을 따로 언급하거나 ‘모방’의 측면을 따로 언급하는 것
은 동․서양의 문학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그만큼 문학은 사실적
인 내용을 포함하면서 진실성을 획득해 오는 모방적 측면과 현실 이면의 비현실
적인 세계를 상정하여 문학적 충동의 욕구를 충족한 환상적 측면이 상호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이다.그런 측면에서 ‘환상’과 동일한 위치와 맥락에서 언급하는 ‘모
방적 상상력’은 현실 공간을 모방한 환상의 공간으로서 쉽게 이해 될 수 있을 것
이다.
모방적 상상력의 범주는 환상 문학 제재에 드러난 현실적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며,객관화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미적․심미적 아름다움을 체화하
도록 하는 기능을 돕는 보조적 기능으로서의 상상력이라 하겠다.

222---111---222...비비비판판판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과과과 환환환상상상

‘照應的 상상력’(imaginationofworldviewing;criticalconsciouness)은 현실
에 대한 인식․비판의 기능으로 문학을 통한 세계와의 상호조정 작용을 뜻한다.
조응적 상상력’은 7차 문학 교육 과정에서 인식적 상상력 보다는 한 단계 발달된
상태의 상상력 범주로 구분된다.34)

‘조응적 상상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에 대한 인지적․정의적․심리적 비판
의 기능으로서 그 내용과 ‘조응’이라는 개념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照應’이라는

34) 박인기,위의 책,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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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볼 때,‘서로 비추어 응하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
다.문학과 현실을 서로 비추어 보면서 응한다는 뜻으로 모방적 상상력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인다.따라서 ‘환상 문학’에서 발현되는 문학적 상상력 범주로 ‘비판적
상상력’의 개념을 제언한다.
독자는 환상 문학 제재인 영웅 설화를 접하면서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에서 작중
인물이 패하게 되는 좌절된 부정적 환상 공간을 보게 된다.이때 독자는 자신이
소망하던 환상의 공간이 현실 세계보다 못한 공간임을 확인하면서 현실 세계로의
회귀를 갈망하게 된다.이러한 과정 가운데 활용되는 ‘비판적 상상력’은 부정적인
환상 공간의 삶을 비판하며 오히려 현실에서의 삶을 긍정하게 한다.이상향을 설
정하면서 현실적인 삶을 포기한 채 헛되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현실 상황을
개척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비판적 상상력’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 가운데 독자 나름
대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애정으로 우리 문학이 일군 독자적인 위
치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성력일 것이다.세계화의 이름으로 온
세계의 문화가 융화되는 현 시기에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문화를 선별하고 계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현실 생활에서 각
종 환상 문학을 향유하는 학생들에게 주체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비판적 상상
력’은 더 없이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222---111---333...초초초월월월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과과과 환환환상상상

‘超越的 상상력’(imaginationofworldmaking;visionoftheworld)은 가능
한 모델 ‘창조’의 기능으로서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
력을 뜻한다.문학 교육 과정에서 ‘초월적 상상력’은 인식적 상상력과 조응적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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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단계를 거쳤을 때 비로소 접근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보았다.35)최종적으로
문학 수업 현장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라 할 수 있겠다.하지만,본 논의에
서는 최종적인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는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보고,‘초월적 상
상력’은 다만,대리만족의 공간으로서의 ‘환상’공간 입성을 돕는 보조적 상상력이
라 재규정한다.
초월적 상상력은 환상문학 제재에서 비판적 상상력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비판
적 상상력이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과점 유지와 그로 인한 문제점 파악과 해결에
관련된 범주라면,초월적 상상력은 현실의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
간으로서의 환상 세계를 설정해 두고,현실의 괴로움에 좌절하기 보다는 소망을
품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의지적 삶과 관련된 범주라 하겠다.

222---111---444...창창창조조조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과과과 환환환상상상

문학에서의 상상력은 일상의 언어를 바탕으로 작가가 새롭게 조직하여 재구성하
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재료이다.문학이 상호 작용의 과정임을 안다면,이는 작
가에게만 국한된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독자는 작가
가 만든 문학이 완전히 ‘없음’에서 발생한 창조가 아니라 작가의 체험이나 체험하
지 못한 ‘상상’의 공간에서 ‘머뭇거림’의 과정을 통해 만든 ‘있음’의 결과물임을 알
아야 한다.
이러한 앎의 과정은 ‘상상력’이 쓸모없고 헛된 공상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제안하는 ‘창조
적 상상력’은 문학 교육 과정에서 규정하는 ‘초월적 상상력’정도에 해당 될 수 있
겠다.

35)박인기,위의 책,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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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상상력’은 문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체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을 수용․감상한 이후에 독자가 내면화하는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상상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상상력’은 ‘초월적․모방적․비판적 상상력’보다는 고차원
적인 능력이다.특별히 문학적 상상력의 가장 상위 범주에 설정해 둔다는 의미이
다.
환상 문학 제재를 통해 다양한 상상력을 학습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도 본 연구
의 중요한 목적이지만,궁극적으로 학생들이 규범적인 수렴과 창조적인 발산을 함
께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문학 작품을 읽고 난 후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재구성 능력의 도움을 받아 독자
나름의 재창작을 시도한다는 것은 ‘창조적 상상력’의 발달 이전에 3가지 상상력의
단계를 이미 습득했다는 증거이며,문학 작품을 이해하였다는 의미이기에 이는 매
우 중요한 능력이다.

ⅢⅢⅢ...환환환상상상문문문학학학 제제제재재재가가가 갖갖갖는는는 문문문학학학 교교교육육육적적적 의의의의의의

111...청청청소소소년년년 발발발달달달 단단단계계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교교교육육육적적적 의의의의의의

에릭슨36)에 의하면,인간은 전 생애를 거쳐 발달 단계별로 8가지 발달 위기 혹
은 핵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Erickson의 단계”또는 “심리사회적”위기라
고도 일컬어지는 이 단계 분류에 따르면,‘영웅설화’의 주 독자층이 될 중․고등학
생은 12~20세의 연령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속한다.

36) DavidR,Shaffer지음,송길연,장유경,이지연,정윤경 옮김,시그마프레스,2005,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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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숙 사이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기본적으로 ‘정체감 대 역할
혼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이 단계에서 지금까지 발달해온 것을 잘 통합시켜서
분명한 자아를 인지하게 되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반면,이 시기에 발
달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과 방황이
길어지게 된다.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역할의 혼미로 야기되
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발달 과업에
따른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으로 ‘영웅설화’를 활용해
본다면,이러한 작업 역시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드러내 보여 줄 수 있을 것
이다.적어도 영웅이 고민한 그 과정이 독자인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고,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며 인격체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그들의 고민은 영웅의
고민과 많은 부분 중첩될 것이며,순간순간 닥치는 위기와 고난 과정은 영웅이 보
였던 것처럼 ‘도약’을 위한 통과의례 과정임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논의 전개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관찰 모델’이나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영

웅의 모습이 나타난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필자는 ‘영웅설화’제재를 선정함에 있
어서 18종 문학 교과서에 나온 설화 작품 안에서 보편적인 영웅의 일대기 양상이
드러나거나 혹은 작중 인물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에서 문제 상황을 의식
적․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의 두
가지 준거를 내세울 것이다.
이 두 가지 준거는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
당된다면,이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웅’으로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영웅의 일생의 구조37)는 다음과 같다.

37)조동일,『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1977,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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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高貴한 血統 :幸福
(나)非正常的 出生 :苦難 :(가)의 否定
(다)卓越한 能力 :幸福 :(나)의 否定 :(가)의 否定의 否定
(라)棄兒와 죽음 :苦難 :(다)의 否定 :(나)의 否定의 否定
(마)죽음의 克服 :幸福 :(라)의 否定 :(가)․(다)의 否定의 否定
(바)자라서의 危機 :苦難 :(마)의 否定 :(나)․(라)의 否定의 否定
(사)鬪爭에서의 勝利 :幸福 :(바)의 否定 :(가)․(다)․(마)의 否定의 否定

위와 같은 일대기의 구조는 정교하게 발달한 영웅 서사 일대기 범주이며,본고에
서는 서사적 구조가 치밀한 소설이 아닌 설화를 다루기 때문에 몇 개의 항목이
생략될 수도 있다.그리고 환상문학 제재의 대상으로 다루는 ‘영웅설화’이기 때문
에 투쟁을 끝낸 이후의 영웅의 과업 부분이 (사)와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영
웅의 업적은 나라의 건국이나 개인적인 소망의 실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만족
스러운 업적을 일궈내지 못한 좌절의 상황일 수도 있다.
환상문학이 ‘보다 나은’그리고 보다 완전하고 통합된 현실에 대한 욕망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오든,루이스,톨킨,화이트와 그 밖의 현대 우화 작가38)

들의 인식에 따르면 분명히 영웅의 모습도 나라의 건국이나 개인적 소망의 실현
에 국한 시켜서 다뤄야 하지만,Ⅱ장에서 전제한 것처럼 ‘환상’이라는 개방적인 공
간은 기괴하고 부정한 것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범주로서의 공간이기 때문에 영
웅의 활약상이 꼭 원하는 목적의 실현 양상만 다룰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만약,현실을 ‘초월하고’,인간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대안적 ‘이차’세계를 형
성한다면,그리고 그곳에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영웅’만이 존재한다면,작품을
읽는 수용자층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느끼기 쉽고,현실적 고통에 처한 자신

38)로즈메리 잭슨,앞의 책,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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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과 다른 작중인물의 삶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껴 작품을 허구적 인식체로
만 인지하기 쉽다.때에 따라서는 작품 수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물론,필자도 애초에 환상성을 규명하는 제재로서 ‘영웅 신화’를 선택한 것이 현
세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통해 ‘환상’에 접근할 때 그러한 수고로움
을 거쳐 도달한 장소이니 만큼 보상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
유 때문이었다.하지만,‘환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긍정적인
요소들만의 결과물일 수 없음은 ‘아기장수 설화’와 ‘해명태자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아기장수 설화’의 경우는 환상 공간에서 학수고대하던 영웅을 거부하고,그를 죽
음으로 내모는 서사 구조이다.‘해명태자 설화’에서도 주인공이 영웅성을 띠고 있
음에도 절대 권력에 허망하게 자살을 하는데,이 둘은 공통적으로 ‘환상’공간이
꼭 인간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난’보다 우월한 공간만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 2차 준거가 보다 중요한 ‘영웅’선정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작중 인물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야 한다.영웅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문제 해결 욕구는 의식화 되려고 수시로 틈새를 엿보다가 결국 ‘못 견딤’이라는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영웅을 ① 문제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분리의 시도와 함께 욕구의 표출은 급격히 진행되고 주인공은 자신이 있는 공간
을 이탈하게 된다.무의식적 의지에서 의식적 의지로의 이행인 셈이다.이후에 작
중 인물은 ‘독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② ‘모험’이라는 행위를 하게 된다.모험의 경
로에서 주인공은 영웅으로서의 활약을 펼쳐 보인다.때때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인공의 비범함을 부각시키고,서사 구조를 탄탄하게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조력자도 등장하게 된다.
험난한 모험을 겪은 주인공은 모험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③일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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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귀’하게 된다.문제 상황을 묵인하거나 선뜻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이전
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며,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다.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인정받
을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본고에서는 미리 전제한 것처럼 영웅의
과업 성취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상을 포함하기로 한다.
이상의 준거에 따르면,18종 문학 교과서에서 ‘영웅설화’는 ‘단군 신화나 동명왕
신화,신라 시조 박혁거세 왕,석탈해 신화,아기장수 이야기,지하국의 도적,삼태
성,오봉산의 불,해명 태자 설화’이렇게 9작품이 선별될 수 있겠다.39)

영웅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에서 청소년 독자도 자신이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
가를 발견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한
다면,영웅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내재해 있다.이것은 영웅이 품었던 “어
떻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까?”에 관한 질문과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
가?”,“표출시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억누른 채 묵과할 것인가?”등의 질문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지만,영웅은 이러한 고민을 독자들
에게 던져주고,함께 고민하거나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며,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
을 타개하는 방법을 ‘시범보이기’함으로써 여러 양상으로 독자를 자극한다.작가
층이 독자와의 소통을 미리 계획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청소년기에 있는 독자에게만 영웅의 모습이 효과적이라는 의
미는 아니다.‘영웅설화’의 일반적 구조인 영웅의 일대기 측면과 성장의 과정에 놓
여 있는 청소년의 모습이 일정 부분 닮아있다는 점에 국한시켜 볼 때,‘영웅설화’

39)작품 선정 기준이 18종 문학 교과서의 빈도가 높은 작품 순이 아니라 작품 속 등장인
물이 영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영웅성의 준거를 따지는 과정에 의해 선정되
었음을 밝혀두도록 한다.
‘18종 문학 교과서별 영웅 설화 수록 분포도’는 첨부 자료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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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건네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11---111...관관관찰찰찰학학학습습습 모모모델델델링링링

청소년들은 신체적 건강함이든 정신적 건강함이든 자신이 완숙한 인격체가 되기
를 소망하며 성장한다.성장 과정 가운데 위에서 제시한 ‘영웅설화’를 접한다면,
그 속에서 영웅이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행동들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andura는 관찰학습을 언급하면서,“어떠한 행동이 학습되려면 그 행동이 관찰
자의 주의를 끌어야 하며,관찰자에 의해 관찰된 행동은 이후에 시상이나 상징 등
에 의해 기억,파지되어야 한다.그리고 기억되고 있는 모델의 행동을 외현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마지막 요소로 동기․강화 과정을 들어 제대로
학습하게 된다.”40)고 주장했다.
위의 이론에 따르면,관찰자인 청소년기 학생들은 ‘영웅설화’를 감상하면서 작품
의 주인공인 ‘영웅’을 관찰하고,관찰 대상의 행위가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점검한다.기본적으로 청소년기의 의무에 관심 갖기 시작할 것이다.영웅은 자신
이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감에 자의든 타의든 ‘험난한 모험’의 과정
을 떠난다.청소년 역시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적인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 나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 ‘영웅’이 보여 준 것
처럼 해내고야 말겠다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책임 수행 과정을 배워야 할 의무,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40)최경숙,『발달심리학 -아동․청소년기』,교문사,2000,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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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성에 적합한 성역할을 습득할 의무,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
과 경제적 독립을 이룩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그리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개발해야 할 의무도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정체감’인데 위에서 열거
한 것도 이 시기에 습득해야 할 마땅한 과업이다.
청소년들은 위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각종 매
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하기도 하며,가까이에 있는 주변인을 관찰하기도 한
다.‘영웅설화’가 학생들의 과업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모델링이 도덕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
델의 행동은 관찰자의 행동 특히 ‘자아개념’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41)고 보
고 있다.청소년들은 연령에 맞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탐색 과정 중 하나
의 방법으로서 영웅을 만난다.그리고 관찰자가 원하는 과업을 관찰 대상인 영웅
이 충실히 해냈을 때,관찰자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성취감은 현실 세계에서 제2,
제3의 연쇄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한다.
물론,영웅들이 모험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모험 이후의 결과 측면에서 만족스러
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비극적 상황도 있을 수 있다.하지만,그 역시도 관찰자
인 학생이 주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식을 배워나갈 수도 있고,
유연한 사고를 키워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웅의 좌절 양상도 나름의 의의가 있
다.관찰 대상으로서 영웅의 이와 같은 상반된 양상은 ‘환상’문학의 공간적 측면
에서 개방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리만족을 통한 행복한 환상 공간에 도착한 인물군이 ‘단군,동명왕,박혁거세
왕,석탈해,삼태성,오봉산의 불을 찾으러 간 아내,지하국의 도적을 퇴치한 한량’
이라면,이들은 독자로 하여금 이상적인 공간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영웅의
면모를 분석하고,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며,‘해명태자,아기장

41) 최경숙,앞의 책,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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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등과 같이 과업에 실패한 영웅일지라도 독자는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영웅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영웅이 처한 세계의 모순을 비판해가면서 객관적인 안목과 비
판적 상상력을 향상해 나갈 것이다.

111---222...역역역할할할학학학습습습 모모모델델델링링링

발달 심리학에서 정체감 형성은 적어도 인지발달,부모의 양육 방법,학교 교육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의 4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42)‘영웅설
화’는 이 중 사회․문화적 맥락의 요소로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
주인공인 영웅은 현실의 독자인 청소년과 교감을 나누면서 그들이 사회적인 역
할을 수용하도록 돕게 되는데,Selman43)은 이와 같은 사회인지의 과정을 ‘제3자적
역할수용’단계,‘사회․관습적 역할수용’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제3자적
역할수용’단계는 10~15세의 연령층이 해당되는데,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그리고 제3자의 관점까지 이해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주체
로서 그리고 객체로서 바라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그리고 ’사회․관습적 역할수
용‘단계는 12세에서 성인까지 해당되는데,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
는 사회적,관습적,법적,도덕적 관점의 복합적․상호적(일반타자)역할수용이 필
요함을 깨닫는 단계라고 보았다.
영웅이 모험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 촉발 요인이 ‘공동체의 통합’을 위함이라면,
청소년 독자는 이러한 영웅의 모습에서 역할학습 모델로서의 적절한 대상을 찾았

42)최경숙,p.290.

43)정옥분 지음,『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학지사,2004,p.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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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겠다.Selman의 논의처럼 청소년은 이제 자신을 사회․문화적 맥락
의 주체적인 요소로 인식하고,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자신이 속한 집단
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이와 같은 고민은 ‘단군,동명
왕,박혁거세,석탈해,삼태성,해명태자,아기장수,지하국 도적을 퇴치한 한량’등
의 영웅들도 함께하게 된다.
청소년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영웅의 ‘관찰학습’이후에 어느 정도 파악 한다.역할의 범위도 개인적인 삶의 가
치 충족에서 공동체적 삶의 가치 충족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사회화 과정 속
에서 개인의 행동규범이나 가치 기준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역할학
습 모델로서 ‘영웅’을 살펴본다는 것이다.어쩌면,불확실한 자신의 역할 규범 확
립에 있어서 당당하게 과업을 성취한 영웅의 모습을 모델삼아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목적으로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역할은 집단 내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고,그 지위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타인의
기대가 결정지어지기에 부담감의 정도는 매우 크다.하지만,청소년은 타인의 역
할기대에 대한 자신의 인지를 영웅의 모습을 거울삼아 부담감을 최소화하고,개인
적인 소망 실현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고민을 한다.그리고 평
소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위한 ‘모험’의 과정을 떠난다.모험 과정의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환상문학 제재인 ‘영웅설화’가 독자에게도 모험을 할 수 있는 촉발 요인으로서
촉진제 역할을 담당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환상문학이 갖고 있는 미학적으로 조율
되지 못한 기괴함이라는 오명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겠다.

독자는 ‘영웅’의 모습만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나름의 가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영웅의 특정 조건을 변형시키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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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인인인식식식의의의 지지지평평평 확확확대대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교교교육육육적적적 의의의의의의

문학에서의 환상은 사람들의 인식 체계 확장에 도움을 준다.특히 환상문학의 경
우 때로는 환상이 현실의 일부를 담아내기도 하고,환상이 현실의 일부가 되는 모
습을 취하기도 한다.환상문학의 저변에 깔린 민속 문화나 관습,신앙이 삶을 대
변하고,환상을 대변하는 모습이 그 증거라 하겠다.
사람과 귀신,사물,동물,식물 등이 상호 변신할 수 있다는 관념에 근거한 동아
시아의 환상적 문학 작품들은 氣化宇宙論的 인식론과 연계된다.고대 중국의 신선
가들은 부여받은 氣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증감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여겼다.이는 천지의 실체와 자연계의 만물이 모두 元氣로 구성되며 그 取散의 결
과에 따라 만물이 변화하고,동물정령이나 요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변
형되었다.요괴에 대한 이야기는『수신기』와 같은 문학 텍스트를 비롯하여,『한
서』,『후한서』,『진서』,『송서』등의 사서에도 실려 있다.환상은 있었던 사실
의 기록인 역사의 정당한 구성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이 경우 환상은 세계 인식
의 정당한 방법론이자 그 내용을 의미한다.44)

앞서,Ⅲ-2.영웅설화 제재의 서사 구조와 환상의 측면에서 살펴본 내용을 상기해
보면 환상문학 텍스트가 당대 현실과 관계 맺는 양식으로서 작가층의 적극적인
발언 양상이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단적인 예로,「단군신화」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분석과 「아기장수 이야기」의 좌절된 민중의 모습에
서 현실과 관련을 맺는 모습은 잘 나타난다.
반면에,환상문학은 비가시적인 가상공간을 설정하여 둔 것인 만큼 현실에서는

44) 최기숙,앞의 책,p.33~34,송윤미,「현괴록 연구」,성균관대 중문과 박사논문,1999,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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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양상이 일어나기도 한다.즉,현실과 관계를 맺는 측면
이 아니라 현실과는 무관한 텍스트 자체 내의 완결된 내적 구조를 취하기도 한다
는 의미이다.억압되고 은폐된 현실의 부정적인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는 긍정적인 환상 공간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상문학은 현실세계와 비현실세계를 상정하여 두고,‘상상’이라는 공간에서 진로
에 대해 머뭇거리면서 행하는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 활동이자 우주와 세계에 대
한 인식의 지평 확대를 소망한 작가층의 표현물이다.그리고 독자와 작중인물,작
가와 독자,둘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기를 소망한 작가층의 표현물이기도 하다.
결국,필자가 ‘환상’의 개념을 정의하면서,환상의 속성으로서 현실과 현실 저편
의 세상인 ‘환상’공간이 극단적으로 괴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45)가 어느 정도
교육적 의의로 드러나는 셈이다.‘환상’공간은 현실의 변이 형태일 수도 있고,조
화와 부조화를 반복하는 공간일 수도 있는 통합체적인 공간이기에 개방적인 태도
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과 공간의 해체,존재하는 모든 것의 붕괴를 의미하여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에 문학 형식이나 이해의 방식을 해체하고 기존의 사유
체계에 의혹을 품는다.기존의 작품 해석 방식이 놓치고 있던 대안적인 방법으로
서 보다 생산적인 작품 감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바로 이 점이 환상문학을
통한 인식의 지평의 확대에 미치는 교육적 의의이다.
마지막으로 환상문학이 인식의 지평 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환상문학이
‘언어’로 형상화된 문학이라는 점이다.환상문학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포함하는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독자로 하여금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깊게 해준다 하더라도 비가시적이라는 점은 여전한 문제로 남게 된다.이러한 빈
공간이 ‘언어’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45) 본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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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숙46)역시,“세계의 인식과 표현의 도구로서의 언어는 기호적 한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 세계의 질서와 법칙,체계 등을 재정의함으로써 세계 의미의 근원
적 탐구에 주력하여 문학 자체의 본질을 환기시킨다.”고 하면서 환상문학에 있어
서 언어의 도구적 측면을 언급한 바 있다.

333...영영영웅웅웅설설설화화화 작작작품품품 감감감상상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교교교육육육적적적 의의의의의의

333---111...공공공동동동체체체적적적 삶삶삶의의의 가가가치치치 실실실현현현 양양양상상상과과과 문문문학학학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영웅 설화는 구비 문학으로서 특정한 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생명과 우
주 탄생에 대한 호기심과 국가 수립의 정당성 확보 문제,보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들에 대한 사고 발달이 그들로 하여금 신화,전설,민담의 설화 양식을 만
들게 하였다.집단적 전승자들은 내용 자체가 신성하고,진실하며,흥미롭다고 생
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승하였을 것이다.이렇듯 불특정 다수의 집단을 이루는
작가는 생명과 우주의 탄생에 대한 호기심,공동체 형성의 정당화,보편적으로 나
타나는 자연스러운 체험의 현상을 신화로 구성한다.
오늘날 이와 같은 원시 신화를 접하는 독자들은 집단적 그룹으로 형성된 작가
층이 설화를 통해 노골적으로 밝히려고 의도한 것,혹은 그렇지 않은 것을 독자
나름의 사유 체계를 통해 유추․추론해 간다.독해 과정에서 독자는 너무도 뻔하
게 작가 층의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독해의 과정 안에서 독자만의 자유로
운 환상으로 진입하여 자신만의 문학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작가
와 독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여기에서는

46)최기숙,앞의 책,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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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를 포괄하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 측면에서 설화를 해석하려는 것으로 보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비판적인 설화 읽기를 시도하고자 함이다.
롤랑 바르트는 “신화의 기표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다.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
기에는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상 언어인 신화 기표는
“풍부한 이미지,체득된 이미지,자발적이고 순진무구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미지 행세를 한다.”47)고 하였다.신화는 이미지적 상징성 또는 2차 기호의 다의성
으로 빚어진 상상력의 보고로서 수많은 시인,예술가,사상가들의 창조적 영감을
자극했다.전통의 진수를 담고 있는 신화가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가장
풍부한 원동력이기도 했던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신
화는 통치자들에 의해 이데올로기를 교묘하게 위장의 도구로도 종종 활용되었으
며,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자들에게 교리를 성공적으로 체화시키는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신화는 ‘이미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치적 프로파간다나 법률 조문처럼 이데
올로기적 강압성이 느껴지지 않으며,철학이나 역사처럼 딱딱하게 느껴지지도 않
는다.그래서 정서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별 저항 없이 재미있게 읽힌다.
우리 문학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활용된 신화들이 있는데,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위해 현실 세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일상 밖으로의 탈출을 시도
하는 건국 신화들이 그 예에 해당한다.
단군과 주몽,박혁거세 왕,석탈해 왕이 그 주인공이다.이들은 모두 건국 신화의
주인공으로 자신만의 가치 실현을 위한 떠남과 모험,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자기 희생,자기 투쟁의 과정을 겪게 된다.
건국 신화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사회나 역사적 배
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이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 구조상 현실과의 밀접

47)김현자,『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책 세상,2004,p.21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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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관성을 벗어나는 모순점이 나타나 ‘환상’이라는 가상공간에 기대기 때문에
이들을 환상 문학 제재로 삼고 교육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신화일수록 환상 공
간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하지만,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위 건국 신
화들이 환상 제재로서 환상성을 그 특성으로 하지만,‘신화’의 속성상 현실과 분리
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로즈 매리 잭슨이 환상을 “초월적이거나 신비한 세계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오
히려 현실 세계 속에 드러나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과의 충돌에 의해 야기되는 기
이함”48)이라 말하는 것은 환상 문학이 사실성과 이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
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심진경49)이 “환상 문학의 속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문
학이 실재와 허구의 이율배반을 한 몸에 떠안는 것처럼 환상 문학도 이러한 양가
성을 본질로 떠맡지 않을 수 없어 환상 문학을 ‘위반에의 불가사의한 초대’이다.”
라고 한 것도 현실을 반영하되,현실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환상’이라는 체제 전복
적이고 해체적인 힘으로서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단군 신화’는 환인 -환웅 -
단군 왕검으로 대표되는 천손의 이미지,토템의 대상이며 모계신인 곰 부족,태백
산 꼭대기에 신시라는 공간 등의 요소는 천손에 의해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선
택되어 건국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집결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목적을 가진 최초의 집단적 작가 층은 당대의 현실 담론으
로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기 구성을 통해 현실에서 부여할 수 없
는 가장 우월하고 고결한 천손의 이미지를 ‘상상력’이라는 매개적인 힘에 의해 설
화 주인공들을 환상 공간으로 투입시키고,당대․현대 수용자들을 끌어들였다.

48)서강여성문학연구회 저,『한국문학과 환상성』,예림기획,2001,p.28.

49)서강여성문학연구회,위의 책,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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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당대․현대 독자들은 주인공과 닮고 싶어 하고,영웅들의
행동 양상에 공감하면서 ‘환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게 된다.곰으로
대표되는 현실 세계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토착민은 환웅으로 대표
되는 신의 질서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규칙적인 법규와 질서 체계에 의해
정돈되고 싶어 했을 것이다.
환웅이 인간 세계를 사모하여 인간 세계에 하강하면서부터 인간 세계는 농경문
화가 시작이 되었고,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를 살아가게 된다.다시 말해서 단군 신화를 전파한 최초의 작가 층은 ‘단군 신화’
를 자신들의 무질서하고 혼란한 카오스적 세계가 코스모스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
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신이한 인물,환상적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신’을 설정하여 그들과 인간
의 삶이 동일시되기를 소망하였을 것이다.혹은 곰과 호랑이의 집단으로 대표되는
원시적인 토착민이 환웅이라는 좀 더 발달된 문명권에 있던 계층의 출현을 통해
서 그에게서 발현되는 조직화된 질서로의 편입을 기원했을 수도 있다.이는 아주
강력한 세력에의 지배 속에서 안주하면서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
는 안전과 소속의 욕구 발현일지도 모르겠다.또한 신적인 능력으로 편입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소망일 수도 있겠다.
오세정은50)환웅과 인간의 관계는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의 정치․사회적 지배
와 피지배의 관계임을 의미한다고 보고,캠벨의 말을 빌려 ‘영웅은 일상적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 신비로운 모험을 통해 자기가 속한 사
회 전체의 소생에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고 설명하면서 신
화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문화 창조,공동체의 생명․활력 부여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문화 영웅이라 지칭하였다.

50)오세정,『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 원리』,한국학술정보,2006,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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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영웅의 모습으로 환상 공간을 순환하는 양상은 단
군 신화 뿐이 아닐 것이다.동명왕 신화와 신라 시조 박혁거세 왕,석탈해 왕 역
시,인간의 소망과 이상향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영웅상이다.
동명왕 신화에서 드러나는 주몽의 신이한 능력은 절대 권력에 투쟁하되,거기에
서 맛보는 쓰라린 좌절과 고통의 위기를 딛고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건립하는 과
정에서 잘 드러난다.단군 신화에서 영웅 신화의 개괄적인 양상을 보인 것과 달리
동명왕 신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영웅 서사’구조는 매우 치밀하다.여타 신화에
서 보이는 절대적인 신의 능력 발현과는 달리 주몽이 보이는 영웅의 탐험 과정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라 하겠다.
영웅설화와 맞물린 환상성을 주목해 보도록 한다.사실주의 문학의 산문적 진술
은 환상 문학의 산문적 진술에 비해 독자의 상상력이 발휘될 여지를 많이 남겨두
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동명왕 설화’의 경우는 환상 문학으로서 독자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상상’의 공간에서 독자와 등장인물은 위기 상황을 자연적인 사건에서 초자연적
사건으로 변모시키면서 ‘환상’의 공간으로의 진입을 꿈꾼다.자유롭게 ‘신’의 영역
으로 침범하여 인간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고,통쾌
하게 적과 싸워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이는 환상 문학 제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겠다.
캐서린 흄은 문학 소통의 맥락을 분류한 뒤,세계,작가,작품,독자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포괄적 정의를 시도하여 환상의 지평을 확장했다.‘미메시스’충
동이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핍진감과 함께 사건․사람․상황․
대상을 모사하려는 요구인데 반해,‘환상’충동은 권태로부터의 탈출․놀이․환
영․갈망․독자의 언어 습관을 깨뜨리는 은유적 심상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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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이다.즉,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갖는
제약에 대한 의도적인 일탈,즉 등치적 리얼리티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것이다.51)

우리는 ‘동명왕 신화’와 같은 환상 문학 제재에 드러나는 ‘환상성’을 파악하면서
‘환상’의 공간 설정이 유효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며,문학의 본질적 속성이 ‘환
상’이라는 사실도 주의하게 된다.서사 구조를 통해 작가층이 부여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설화 문학 자체가 갖는 개방성,다양성과 환상 문학 자체가 갖는 문학
적 상상력의 활용을 독자는 경험하기도 한다.때때로 작가는 서사 구조에서 보여
준 이면의 것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두기도 한다.이러한 빈 공간을 독자가 ‘다양
한 상상력’으로 메워 가면서 작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
다.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철저한 논리를 갖출 필요도 없고,이성과 감성
이 서로 융합하는 상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이는 우리가 특별히 환상
문학 제재를 통해 환상 문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이다.더불어서 환상 문학 제
재 가운데 영웅 설화가 모험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학생들이 작품 수용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동기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우리는 환상 문학을 통해서 기존의 경험을 적용하여 간접적이든 직접
적이든 나름의 사고 체계를 견고하게 형성하게 된다.또한,환상 문학 제재를 통
해 작가가 표현한 당대의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을 현재의 상황과 연
결 지으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창조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마지막으로
환상 문학은 독자의 몫으로 마련된 ‘빈 공간’이 다수 존재하며,독자만의 상상력으
로 메워 가도록 하는 개방된 장르이다.환상 문학 제재만큼 독자의 영향력이 큰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웅 신화의 서사 구조로 돌아가서 영웅의 행동 양상을 다시금 분석해 보자.동

51)최기숙,앞의 책,p.7~2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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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은 해모수나 금와왕에 의한 신이한 부계 혈통과 유화에 의한 신이한 모계 혈
통을 이어 받아 고귀한 혈통,비범한 출생(난생)에 이르게 된다.오세정52)은 주몽
의 난생을 “수로와 혁거세가 하늘의 명령에 의한 출생과 달리 인간 사회에서 위
배되는 사건”으로 보았다.수로와 혁거세의 경우,인간 세계에 대한 환상 세계의
교통이 허락되는 난생 모티프인데,주몽의 난생 화소는 그 자체가 인간 세계에서
의 불협화음으로 빚어진 시련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작
가 층의 의도는 주인공 주몽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는 통용되는 가치 규범을 거스
르려는 일종의 ‘공격’신호라 판단된다.금와왕과 왕자에 의해 유지되는 기존의 사
회 질서를 뒤엎고 주인공만의 나라를 건국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잭슨53)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잭슨은 문학
의 환상성 자체를 가치중립적인 문학적 구성 요소로 이해하는 대신 현실의 모순
을 비판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힘으로 받아들인다.그렇기 때문에 그녀
에게 있어서 환상은 단순히 초월적이고 신비한 세계에 대한 상상이나 공상이 아
니라 오히려 현실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과의 충돌로 야기되
는 기이함 혹은 모순,그 모순을 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통일성의 일관된 논
의로 포함하는 일종의 모순 어법인 것이다.
동명왕 신화에서는 주인공이 펼치는 여러 상황이 무작정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가상의 세계를 설정해 두고,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이루어 낼 듯한 허황된 공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어느 정도 정치적 이데올로기
에 근거하여 현실과 환상 문학과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도 현실 상황
상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환상’이라는 공간에서 풀어 두었기

52)오세정,앞의 책,p.143~144.

53)로즈메리 잭슨,앞의 책,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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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여기에서 동명왕 신화가 환상 문학임에도 사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은 앞서 살핀 것처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작품 창작 배경을 무시할 수 없
어서이기도 하다.하지만,부와 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천지의 교통,난생 화소를
통해 그가 신의 영역에 몸담았던 권능자라는 사실,왕자들을 피해 도망하여 강에
이를 때 물고기와 자라를 통해 위기 상황 극복,백발백중 명중하는 그의 활쏘기
능력 등은 환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만큼 사실성만을 부각시킬 수만은 없
다.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현실 세계와 상상의 공간에서 주인공과 함께 시련의 상
황에 머뭇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 공간과 환상 공간에서의 갈등 양상은 주인공 못지않게 독자에게
있어서도 곤혹스럽다.다행스러운 것은 영웅 신화에서 모험의 촉발 요인인 ‘공동
체적 삶의 가치 추구’양상이 환상 공간에서 과업 성취로 이전의 곤혹스러움을 보
상해 준다는 점이다.시의 적절하게 나타나는 조력자의 손길,자연 생물들의 출현
(魚鼈成橋),위기 상황에서 맞닥뜨린 극적인 타이밍 조절,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기
묘한 교체 등은 환상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파괴
이며,탈출이며,갈망이고,실재와 가상의 혼융이다.일정 부분 현실의 문제를 안
고 건너가는 그 곳에서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에서
즐기는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게 된다.
당시의 작가․독자층 그리고 오늘날의 이를 읽는 청소년들은 이와 같이 공동체
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영웅의 모습을 보고,험난한 모험 과정에서 느낄 수 없
었던 즐거움을 ‘환상’공간에 진입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박혁거세와 석탈해
왕도 동일한 맥락에서 즐거움을 준다.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위해 절대 권력인
‘신’이 부여한 능력을 갖춘 주인공의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 모델형과 자아 성숙의 영웅 모델형으로 제시해 주기에 적합하다.
영웅설화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잭슨의 발언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겠다.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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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54)은 “정신분석학을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의 학문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우
리의 무의식 안에서 사회 구조가 재현되고 유지되는 법칙을 해명하는 하나의 방
법적 도구로 전유”하였는데,이는 건국 신화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이고 내적인 차원의 영웅성 발휘와 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위한 개혁적인 영웅성의 모습을 설명하기에도 적절하다.중요한 것은 ‘환상’을 개
인적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으로 보
아 이를 현실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전유하는 방식이다.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로망스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만을 환상문학으로 간주하는 우리 문학의 환
상성에 대한 비판적 심사숙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상문학의 기능에 관한 물음,‘공동체적 삶의 가치 실현’의 영
웅 제재를 읽는 이유에 관한 물음이 될 것이다.
토도로프는 환상 장르의 기능을 초자연의 문학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눈
바55),지금까지 살펴본 영웅 설화에서 등장인물이 개인의 욕구를 위한 ‘모험’을 선
택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험’의 과정을 경험하였
다는 점에서 환상의 공간이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능으로 발현되었다고 판
단할 수 있겠다.본 제재가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또 다른 의
미를 찾게 한다.

이번에는 민담집에 나타난 ‘삼태성’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삼태성’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신화처럼 인물들이 태생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이한 능력
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영웅 설화의 조건에 걸맞게 자아의 욕구 불만으로 인

54)로즈메리 잭슨,위의 책,p.241.

55)토도로프 작가집,앞의 책,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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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떠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특이한 것은 ‘삼태성’의 경우 모험의 원인이 자신
이 몸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자아의 욕구불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권유’에 의한
시작이라는 점이다.
어머니는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기 위해 세 아들을 십 년을 기
약하고 집을 내보내게 된다.십년을 보낸 세 아들은 각각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에게 닥칠 미래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
다.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선견지명이 아들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 것이기에 비범
한 어머니와 신이한 능력을 소유한 세 아들,이렇게 4사람은 개인적인 삶의 가치
획득을 위함이 아닌 공동체적 통합의 가치 실현을 위한 모험 과정을 겪은 영웅
이라 할 수 있겠다.
‘어머니에 의한 현실에의 문제 인식 → 모험 → 스승을 통한 무술 습득 → 흑룡
두 마리를 처치함 → 일상으로의 복귀’를 맞이한 세 아들은 모두 영웅이 된다.이
러한 설화를 만든 집단 층은 일식과 월식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야기를 엮었는데,독자는 인물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
에 순종하는 모습과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면모를 보면서 등장인물과 교감을
나눈다.
당시의 독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해괴한 천체의 현상을 보면서 누군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영웅의 출현을 고대했을 것이다.이때,구
만 리를 눈 깜짝할 새에 이동하는 첫째,한 쪽 눈을 감으면 다른 한 쪽 눈으로 구
만 리를 환히 내다볼 수 있는 둘째,십팔반무예에 능통한 셋째가 등장한다.
만약,욕구의 결핍 상태에서 이러한 세 명의 신이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천체의
신비를 알아내고,별이 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은 현실
과는 대별되는 ‘환상’공간이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되겠다.그리고 달
을 머금은 괴물,환상 속에서나 등장하는 요괴,가공화된 공포와 두려움,피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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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영웅성에서 환상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긍정적인 공
간으로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서 ‘현실’과 ‘상상’,‘환상’의 공간을 설정하면서 막연하
게 상상하는 것과 ‘상상’의 공간을 설정해 두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의 확인
하였다는 것이다.막연하게 상상하는 현실적인 존재들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과 이상을 비현실적 세계와 비현실적 존재를 상정하게 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일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환상성이 짙은 작품을 통해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내용을 ‘긍정적인 환상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
다.이상향으로서의 공간에서 행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
었던 것이다.
독자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나 소망을 작품을 통해 체험하
고 달성함으로써 만족감과 함께 감동을 느끼게 된다.문학은 삶을 넘나들지만,삶
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어 보다 나은 삶을 꿈꾸게 한다.때로는 문학의 풍요함으
로 삶의 초라함을 감싸기도 하지만,그 특수성으로 삶의 일반성에 항거하기도 한
다.따라서 문학은 한편으로는 현실과 닮음 꼴을 이루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현실
에 대해 더욱 강렬한 저항체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의 가치 실현’이라는 테마에서 살펴본 작품은 현실 세계에서 꼭 실
현이 되지 않더라도 초월적 상상력을 발휘해 환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환상 공
간이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이
데올로기의 목적을 가지고 신화를 전파하든 현실의 삶 속에서의 불만족을 극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신화를 전파하든 이 모든 것은 현실 세계에서와는 다른 또 다
른 공간을 설정하여 그 곳에서 만큼은 자유롭고 싶어 하는 인간의 자유 의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웅설화와 환상과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그림의 구조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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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세계
(-)

     환상(+)   상상 머뭇거림 초초초월월월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초초초월월월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그그그림림림 444>>>공공공동동동체체체적적적 삶삶삶의의의 가가가치치치 실실실현현현 양양양상상상과과과 초초초월월월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위의 그림을 보충하자면,독자는 독자가 몸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단군 신화,
박혁거세 왕,동명왕편,석탈해 신화‘등의 제재를 읽으면서 현실 세계의 괴로움과
슬픔을 견뎌나간다.이때는 긍정적인 이상향으로서의 공간인 ’환상‘공간을 미리
가정하여 두고,’환상‘으로의 도피를 추구하게 된다.그 과정상 우리는 상상력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때 발현되는 상상력은 환상문학 속 문학적 상상력의 범주의
첫 번째인 ’초월적 상상력‘이다.
주의할 것은 ‘상상’에 머무르는 시간의 차이인데,독자가 현실 세계에서 ‘초월적
상상력’이라는 다리를 통해 건너간 ’상상‘의 공간은 영웅 설화에 등장한 등장인물
에 대한 몰입과 동경 등의 정도에 따라 시간 차이를 발생시킨다.여기에서는 현실
에서 괴로움을 안고 있는 독자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독자 자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다.그리고 독자가 등장인물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지지도
는 최상의 수준일 것이다.이런 이유로 ’상상‘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의 단축은 ’환
상‘의 공간으로의 입성까지의 시간도 앞당겨 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는 문학을 통한 미적 범주로 ‘숭고미’를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7차 국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미적 범주인 숭고미56)는 다음과 같다.
‘숭고미는 대상과 주관의 관계에서 대상의 측면이 우세하여,양자의 모순과 분열
을 이루면서 종국적으로는 주관이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적

56)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고등 국어 (하)』,교육 인적 자원부,2002,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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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주객의 융합 통일이 지양되는 가운데 성립된다.’
독자는 영웅의 활약상을 통해 환상 공간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현실을 압도
할 만큼 위대한 공간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현실에서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이를 타개해 줄 수 있는 영웅설화를 찾아 읽으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문학적 아름
다움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333---222...공공공동동동체체체적적적 삶삶삶의의의 가가가치치치 좌좌좌절절절 양양양상상상과과과 문문문학학학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이번에는 환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보다 못한 삶의 좌절과 패배를 맛보게 됨으
로써 오히려 현실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영웅 설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에는 ‘해명태자 설화와 아기장수 이야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일단,‘해명태자 설화’와 환상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해명태자 설화’는
유리왕의 다섯 왕자 중 하나인 해명태자에 관한 전설이다.굉장히 짧은 내용의 전
설인데,이 이야기를 좌절된 영웅의 예로 삼는 이유는 일단,주몽과 유리왕,해명
태자로 넘어오는 부계 혈통이 그 기본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의 영
웅 양상은 개인적인 가치 실현이 아닌 아버지로 대표되는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영웅으로 분류된다.다만,거시적 관점에서 분류된
다른 설화들과는 결말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주인공은 아버지로 대표되는 절대 권력에 목숨을 내놓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당시 ‘효’에 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미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
할 수 있다.해명태자가 조국을 위해 황룡국 왕이 보낸 화살을 부러뜨리는 행동을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조국에 있어 해가 되어 아버지의 업적에 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결국,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효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주인공의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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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태자는 앞서 밝힌 것처럼 부계 혈통에서 내려오는 천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황룡국에서 보낸 화살이 자신의 나라를 해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 활을
부러뜨리게 되는데 이는 별것 아닌 일로 볼 수도 있다.하지만,주인공은 주인공
나름대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극복의 방안으로 골몰한 결과이고,독자 역
시 독자 나름의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 세계의 외부 압박에 대항․항거
의 표시를 행한 주인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만약,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공과 독자가 일치된 상태에서 ‘상상’의 공간을 통과한
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타개할 만한 묘안이 나올 것이다.독자는 해
명태자가 황룡국의 활을 보고 권력의 표시에 대한 방어를 할 때,그에게 내재된
신성성을 믿고 그와 함께 모험을 하겠노라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절대 권력의 표상인 아버지,그것
도 아버지로 직접 들은 명령이 아닌 아버지 수하인 사자의 명령만을 믿고 목숨을
버린다.이는 모험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도 못하고 곧바로 일상에서 좌절하는 극
단적인 영웅형을 보여준다.
해명태자는 현실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위해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상상의 공간에서 영웅이 가진 외․내적인 힘을 발휘하여 황룡국의 외압을
막아낸다.이후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힘입어 적군을 무찌르는 행동형
의 영웅 위상을 드러내려 하였으나,그러한 모든 것이 허용되는 ‘환상’의 공간에서
는 그를 더 이상 신이 아닌 인간 영웅에의 한계성을 드러내 보여주고,좌절하고
패배하는 영웅으로 내던져버렸다.주인공과 함께 마음을 졸이면서 모험을 함께 하
려던 독자들도 함께 말이다.
결국 비극적인 ‘해명태자 설화’를 통해서 당시의 민중들과 오늘날의 독자들은 안
타까움을 느끼고,이상적 삶에 대해 일종의 경계 태세를 취하게 된다.해명태자와
같은 좌절된 영웅을 통해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환경을 다시 살펴 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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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절대 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한다.그
만큼 왕에 대한 절대 권력은 대단했으며,공적인 일을 위한 사적인 목숨은 기꺼이
버려야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또한 이와 같은 설화류는 영웅이 영웅으로
타고 나더라도 당시의 사회 조건에 위배 될 경우 가차 없이 그 영웅성은 숨겨져
야 함을 암묵적으로 제시했으며,이 역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현실에서의 가치
주입을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수 있겠다.
공동체적 삶의 가치가 좌절되는 양상은 비단 해명태자 설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민중 영웅 설화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아기장수 이야기’의 경우에서도 이
와 유사한 영웅의 좌절이 나타난다.
조동일57)에 따르면,민중적 영웅은 미천한 출생이지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주인
공이 적대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공식으로 삼는
다.평소 지배자의 핍박에 힘들어하던 피지배자인 민중은 그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중의 영웅’을 소망한다.하지만 민중들은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아
기장수가 나타날 때 그것을 의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기장수의 영웅상을 보면,이제까지 다루었던 고귀한 혈통을 가진 위대한 영웅
은 아니다.아기장수는 미천한 집안의 출생이며 태어날 때 남들보다 다른 골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 뿐이다.하지만,자라면서 나타나는 그의 비범한 행동은 애초에
그가 하늘이 내려준 영웅임을 보여준다.겨드랑이에 날개가 돋고,3일 만에 혼자
걸어 다니며 자유자재로 행동하는 등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바로 이 점
에서 독자는 ‘영웅’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그것도 간절한
바람을 가진 민중들이 있는 삶 속으로 말이다.아기장수는 자의적인 현실의 모순
타개는 아니지만,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천상 세계 절대자의 문제 인식으로 지상
으로 내려와 든든한 후원자도 없는 비천한 집 가문에 출생하게 된다.그럼에도 절

57)조동일,『한국문학통사3』,지식산업사,1994,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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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권력자와 싸울 수 있는 탁월하고 비범한 능력이 있기에 민중을 위해 훈련을
한다.자신의 어머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와 사전 준비를 부탁하고
때를 기다린다.역시,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위한 희
생을 감수한다.다만,분수에 맞지 않는 뜻밖의 영웅의 출현에 미처 준비하지 못
한 나약한 민중들이 오히려 아기장수는 죽게 한다.
해명태자 설화와 마찬가지로 아기장수 이야기는 영웅인 주인공이 고된 현실 세
계를 사는 민중을 위해 절박한 몸부림을 치다 겨우 환상의 공간으로 입성하게 되
지만,영웅의 출현을 바라기만 했을 뿐 미처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민중들
때문에 환상 공간에서 좌절과 패배를 맛보고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좌절된 영웅의 모습을 본 현실 공간에서의 독자와 당대의 민중들은 또 다른 영
웅을 소망하면서 이전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그리고 환상에서의 공간이 현실 세
계보다 이상적이고 멋진 공간일 것이라는 이전의 생각을 수정하게 된다.때로는
현실의 삶이 환상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공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현실의 삶을 환상 공간에서의 삶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또 다시 이상적인 공간인 환상으로 진입할 때 부족함이 없는지와 영
웅을 맞이할 준비는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수도 있겠다.분명한 것은
현실에서 소망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
이 전제되어야 하며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위로가 된
다는 것이다.하지만,소망이 좌절되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처럼 절망적인 공간
은 없다.결국은 환상 공간에서 현실로의 회귀를 갈망하게 된다.
독자는 영웅이 현실 세계의 소망을 안고,이상향의 공간으로서 ‘환상’에 입성하여
소망을 이뤄주기를 기대하지만,위 설화에서 본 환상 공간은 그야말로 ‘이상향’일
뿐이었으며,그들이 확인한 것은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 꺾
여 버린 아기장수의 날개뿐이었다.작품의 주인공을 제대로 지탱해 주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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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민중들과 조력자들은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 환상 공간에서의 쓴 맛을 보
고 다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혹은 환상 공
간을 더 이상 선망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
이제까지의 영웅 설화와 환상과의 결합을 도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 세계
(+)

     환상(-)   상상 머뭇거림  비비비판판판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비비비판판판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그그그림림림555>>>공공공동동동체체체적적적 삶삶삶의의의 가가가치치치 좌좌좌절절절 양양양상상상과과과 비비비판판판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현실 세계에서는 ‘비판적 상상력’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환상이라는 가상의 공간
에 접근할 수 있다.작중인물과 독자는 현실과는 다른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환상’
을 맛보고자 했으나,현실 세계보다 못한 기괴하고 황당하며,좌절을 맛보는 공간
으로서의 ‘환상’을 경험한 후로는 다시 현실로의 회귀를 지향하게 된다.우리 설화
문학에서는 ‘해명 태자 설화,아기장수 이야기’를 통해서 환상적인 공간이 좌절되
어 현실에서의 또 다른 일탈과 소망을 꿈꾸게 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에서 자아가 패배하는 문학적 제재를 통해 우
리가 사는 삶의 문제점을 청소년들이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현재의 삶이 소중함
을 일깨우는데 본 연구의 실제적인 가치가 있겠다.또한,문학이 위반의 대상들을
공포스럽거나 허망하게 처리함으로써 현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하게 만들기
도 하며 때로는 현실에서 문제 상황을 제기하여 허구적 상상력으로 꾸며진 문학
이 현실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
었다.
여기에서도 미적 범주를 현재의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정의하면 ‘비극미’정도로
문학적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데,고등 국어 (하)58)에서는 비극미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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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하고 있다.‘비극미는 적극적 가치가 있는 것,즉 비극적 내용을 이루는 것
으로서 고귀한 인간의 행위와 의지로 성립되는 그러한 인간적 위대성이 침해되고
멸망되는 비통한 과정 내지 결과이다.’
우리는 (-)의 부정적인 환상의 공간을 확인하게 되면서 비극적 고뇌의 부정적 계
기에 의해서 현실적인 삶을 오히려 긍정하고 비극적인 가치 감정의 상태에서 일
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

333---333...개개개인인인적적적 삶삶삶의의의 가가가치치치 실실실현현현 양양양상상상과과과 문문문학학학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우리는 Ⅲ-2-1.공동체적 삶의 가치 실현 양상에서 이상적인 소망 실현 공간으로
서의 ‘환상’을 지향하는 모형을 살펴본 바 있다.Ⅲ-2-3.에서는 개인적 삶의 가치
실현 양상과 문학적 상상력의 형상화 과정을 민담을 하위 갈래로 하는 ‘지하국의
도적’과 ‘오봉산의 불’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들은 흥미 본위의 이야기 틀 구조를 갖고 있는데,소설의 발달사를 예견했다고
도 볼 수 있을 만큼 화소가 풍부하다.앞서서 살핀 집단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영웅의 활약상과는 달리 탐험․모험의 과정이 개인적 삶의 가치를 위함이라는 것
이 특징적이다.‘지하국의 도적’의 경우 주인공은 애초에 개인적인 가치 실현을 위
한 탐험을 떠났으나,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였기에 모험 촉발
이유에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지하국의 도적’의 서사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향하던 한량(閑良)이 어떤 대적에게 딸을 잃어버리고 비탄하는 부자의 소리를 듣
고,그가 내걸은 조건에 현혹되어 도적의 출처도 모른 채 딸을 구하러 나선다.영

58) 백기수『미의 사색』,서울대학교 출판부,1981.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앞의
책,p.25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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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설화의 기본 조건인 ‘현실과의 분리’를 ‘한량’이라는 자는 타자에 의해 시작한
다.그리고 그가 겪는 모험의 과정에는 고귀한 혈통이나 비범한 출생이랄 것까지
없지만,그의 선량한 마음이 그를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시켜 준다.
우연히 만난 초립동과 결의형제를 맺고,까치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도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한량에게 있어서 그의 선행은 그가 영웅으로 거듭
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화소가 된다.‘까치’로 나타난 ‘선(善)’은 보상과도 직결되
고,도적의 출처까지 알게 해준다.‘선량한 마음’이 ‘조력’과 ‘비범함’이라는 영웅성
의 전제 조건을 대체하여 서사 구조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량이 모험의 과정에서 승리하여 현실 세계로 다시 복귀 할 수 있
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동물의 조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동물들의 조력은 영웅 신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설화에서도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다.그 기원을 태초의 신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개방적인 신화적 사고를 통해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의식을 표출
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통합을 추구한다.자연의 일부이지만,곧 자연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힘써 준다는 점에서 이를 발견하는 것은 그
리 어렵지 않다.
‘신화적 사고’59)는 자연,인간,생태계 사이에 유기체적 상호 의존 관계를 설정한
다는 점에서 환경적 사고와 유사하다.그러나 ‘신화적 사고’는 환경적 사고를 넘어
선다.환경적 사고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라는 상호 관계적 사고라
고 주장되긴 하나,환경적 문제 의식의 바탕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
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반면에 ‘신화적 사고’에서 인간은 세계의 중
심이 아니다.인간은 오히려 거대한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59)김현자 지음,앞의 책,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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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이 까치를 도와 그로부터 대적이 있는 곳을 간다는 사실은 한량이라는 인간
이 자연의 일부인 까치의 세계,동물의 세계를 소화해 낸다는 말이다.이것 역시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환상’세계의 영역으로서 단군에서 보여
지는 토템사상의 또 다른 변이 형태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자연의 영역과도 소
통이 가능한 한량이기에 그는 영웅으로서 환상의 공간을 넘나들기에 충분하다.
까치와 한량간의 언어 소통을 매개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
하게 된다.자연과 인간이 언어적 환상을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이는 단순히 자
연이 인간의 종속이나 평등하다는 사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라는 ‘신화적 사고’에서 자연과 동일한 하나의 속성이라는 사고에
서 획득한 평등관이라는 것이다.
자연과 타인의 도움으로 흰 조개껍질의 구멍의 별계를 찾아간 한량의 모습은 그
가 영웅으로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기초적인 영웅 공식 성립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한다.한량이 비범하고 고귀한 혈통을 이어
받아 나라를 건국하고,개인 보다는 국가나 민족을 위한 업적을 이룬 영웅의 모습
은 아니지만 애초에 모험을 떠나게 한 개인의 욕구가 결국은 자신과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상이다.실질적으로 한량이 영웅으로서 대단한 업적이나 성
과를 이룬 것은 없으나 모험의 과정에서 그가 가진 선량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렇게 영웅으로까지 추앙받지는 못할 것이다.주인공은 ‘인간’스스로를 낮추고,자
연을 대등한 자격으로 소중하게 대하며 착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창작층이 흥미를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지만,선의 세계인 지상과
악의 세계인 지하의 세계(도적이 사는 지하)를 구별함으로써 독자에게 일종의 경
계 메시지를 던져주고,선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보편․타
당한 깨달음을 주고자 했던 것 같다.그리고 ‘신화적 사고’에 대한 물음도 던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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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이라 하겠다.

‘오봉산의 불’의 경우는 아주 행복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병으로 인해 ‘오봉
산의 불’을 찾아야만 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이야기 자체가 매우 짧기
에 역설적으로 문학적 상상력이 발현될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개인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영웅인 아내는 남편이 아픈 현실의 ‘불만족’상태
를 벗어나고자 ‘독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모험 행위를 하게 된다.모험을 하면서
그녀는 개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작은 영웅으로 거듭난다.특별히 환상적인 공간
의 진입의 과정은 여타의 설화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그의 갸륵한 정
성에 자신의 손이 다섯 개이며,이 손가락 산에 불을 놓게 되면 남편을 구할 수
있다는 발상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세계가 환상의 공간에 접근하도록 해 준
다.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과 내용 자체가 주는 간결성이 독자의 초월적 상상력
을 발현하게 해 주며,독자가 제2,제3의 ‘오봉산의 불’을 재창작하게 만든다.
위와 같이 현실의 불만족을 해소시켜 주는 영웅 유형은 현실에서 만나고 싶지만,
만나기가 힘들어서 간절하게 소망해야 한다.그리고 독자는 무한한 상상력의 힘을
빌려 ‘환상’에 진입해야 한다.그때 비로소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한 절대 쾌감을
누릴 수 있다.
개인적 삶의 가치 실현 양상과 상상력의 형상화 과정은 앞서 살핀 공동체적 삶
의 가치 실현 양상과 동일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그그림림림 666>>>개개개인인인적적적 삶삶삶의의의 가가가치치치 실실실현현현 양양양상상상과과과 초초초월월월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현실 세계(-)     환상(+)   상상 머뭇거림 초초초월월월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초초초월월월적적적

상상상상상상력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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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작품은 ‘공동체적 삶의 가치 실현 양상과 상상력’과 동일하게 ‘숭고미’
라는 미적 범주를 체득하게 되는데 삶의 가치 발현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상에 있어서 영향력 여부의 차이만 발생할 뿐,
긍정적인 환상의 공간 설정과 ‘초월적 상상력’의 보조적 도움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까지는 환상성을 잘 보여주는 ‘영웅설화’를 통해서 환상 공간의 변이 양상과
문학적 상상력의 범주를 연결 지어 보았다.영웅 설화 제재를 설화의 하위 갈래와
영웅의 모험 촉발 원인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표표111영영영웅웅웅설설설화화화 제제제재재재 정정정리리리표표표>>>

모모모험험험

촉촉촉발발발

원원원인인인

갈갈갈래래래

공공공동동동체체체적적적 삶삶삶의의의 가가가치치치 개개개인인인적적적 삶삶삶의의의 가가가치치치

신신신화화화

단군 신화 <가치 실현>

동명왕 신화 <가치 실현>

신라 시조 박혁거세 왕 <가치 실현>

석탈해 왕 <가치 실현>

-

전전전설설설
삼태성 <가치 실현>

해명 태자 설화 <가치 좌절>

아기장수 이야기 <가치 좌절>

-

민민민담담담 지하국의 도적 <가치 실현>
지하국의 도적 <가치 실현>

오봉산의 불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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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영웅설화 제재를 위와 같이 ‘공동체적 삶의 가치’양상과 ‘개인적 삶
의 가치’로 나눈 이유는 영웅설화 자체가 갖는 행동형 인물의 모습이 서사의 양식
에 따라 차이 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서사 양식에 나타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맞물린 인간의 성장
과정이 청소년기의 관찰 행동 모델과 역할 행동 모델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또한,‘영웅설화’속 행동형 인물
유형이 ‘환상’공간과 관련을 맺으면서 독자의 문학적 상상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ⅣⅣⅣ...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영웅설화를 환상문학의 제재로 삼고,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연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환상’의 개념을 정의
해 보고,현실 세계와는 다른 ‘환상’이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둠으로써 등장인물과
독자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관련을 맺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환상의 공간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져 욕망을 충족하게 하는 공간으로 존재하기도 하고,현실과 동일하지만,환
상 공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문학의 미적․심미적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공간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그리고 현실 공간에서 갈망하던 곳이 아니라 기괴하
고 황당하며 삶의 비극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현실에서의 삶을 더욱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극적 공간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위와 같이 정의한 환상 공간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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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문학 감상과 수용․작품 재구성에 있어서 영
향력을 미치는 ‘문학적 상상력’을 그 매개물로 보았으며,이를 통한 작중인물과 독
자의 ‘환상’공간의 입성 과정에 주목하였다.
문학적 상상력은 ‘초월적 상상력’과 ‘모방적 상상력’,‘비판적 상상력’,‘창조적 상
상력’으로 하위 범주를 나누어서 실제 영웅 설화 제재를 통해 형상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모방적 상상력’은 환상문학 제재에 드러난 현실적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객관화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미적․심미적 아름다움을 체화하도록 하
는 기능을 담당하였고,‘비판적 상상력’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 가
운데 독자 나름대로 한국 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애정으로 우리 문학이 일
군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성력으로 나타났다.세계
화의 이름으로 온 나라의 문화가 융화되는 현 시기에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문화
를 선별하고 계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
라는 예견도 가능하게 했다.‘초월적 상상력’은 현실의 불만족에 좌절하기 보다는
소망을 품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의지적 삶과 관련된 범주였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상상력’은 환상문학 제재를 통해 문학을 수용․감상하는 차
원을 벗어나 학생들이 규범적인 수렴과 창조적인 발산을 함께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문학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상
상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하고,제2,제3의 작품을 스스로 창작하게 하는 ‘생산’적
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 범주이다.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기 위한 제반적인 용어와 개념 정의를 마친 이
후에는 환상문학의 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발달 단계 특징을 살펴보고,이 시기
에 적절한 과업 성취를 위한 도움의 방법으로서 ‘영웅설화’를 분석해 보았다.
‘영웅설화’속 작중인물은 ‘자아정체감’형성과 ‘역할 획득’의 과업을 성취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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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들에게 ‘존재와 역할’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주고,함께 고민하며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갖도록 보조적인 모델이 되어 주었다.간접적이긴 하지만 청
소년기에 적절한 ‘조언자’로서 그 의의를 찾아보게 한 것이다.
‘영웅설화’가 독자에게 모험을 할 수 있는 촉발 요인으로서 자극제 역할을 담당
한다는 것,독자 역시 관찰 대상인 ‘영웅’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나름의
가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 등은 ‘영웅설화’
를 통해 밝혀 낼 수 있었던 교육적 성과였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환상문학 제재를 통한 발달 심리적 의의를 살펴보고,‘영웅설
화’와 상상력의 형상화 과정과 연결 지어 봄으로써 환상문학 고유의 문학적 효과
를 확인하였다.
또한,환상문학이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도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치밀한 논리 없이 이성과 감성이 서로 융합하는 상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환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조력자의 손길,자연 생물들의 출현,극적인 타이밍,정치
적 이데올로기의 기묘한 교체 등이 이러한 문학의 쾌락적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더불어 환상문학 제재인 ‘영웅설화’는 독자가 모험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숙의 동기로도 작용하였다.기존의 경험을 적용하여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나름의 사고체계를 견고하게 형성하게 하고,작가가 표현한 당대의 사
회․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을 현재의 상황과 연결 지으면서 독자가 향유하
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그만큼 환상문학은 독자의
몫으로 마련된 ‘빈 공간’이 많아 독자만의 상상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르이다.
마지막으로 ‘환상문학’은 문학과 삶을 넘나들면서 삶의 문제점을 들추어내어 보
다 나은 삶을 꿈꾸게 하기도 하고,때로는 문학의 풍요로움으로 삶의 초라함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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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기도 하면서 삶의 일반성에 항거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우리는 여기에서 ‘인
식의 지평 확장’이라는 폭넓은 사유의 체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것에 주력하여 보았다.이제부터는
다방면으로 교육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는 ‘환상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자 나름
의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문학은 삶을 반영하는 예술이다.그리고 삶에는 문학이 존재한다.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일상 언어만이 아닌 문학 언어로 이루어지는 한 문학과 삶의 긴밀
한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런데 이 말은 문학 이면에 삶이 없다는 의
미와 삶의 이면에 문학이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문학은 곧 삶이라는
등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문학과 삶의 긴밀한 관련성에 대한 교육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기
본적으로 교수 학습 제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학습자의 발달
단계 수준과 흥미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문학 교육에서 문학이
담고 있는 현실의 ‘모방’측면에서의 사실 위주의 연구만을 제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방적인 삶의 측면을 보여주는 문학제재’와 ‘환상의 세계를 통한 삶의
측면을 보여주는 문학제재’를 균등하게 선정하여서 문학과 삶의 이질성을 극복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환상문학 제재를 통해 상상력과 연관시켜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 있어서는 첫째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현대의 각종
만화나 게임,환상문학 등이 우리의 구비문학인 설화와 맥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인
지시켜 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학생들이 전통과 현대의 계승을 인지하게
된다면,그들을 수업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환상문학 제재를 ‘소설’위주의 학습 방안으로 교육하기보다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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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상문학 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텍스트를 읽고 깨달음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자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상을 품고 교육해야 한다.이는 판타지
가 태초부터 현재까지,아니 미래까지의 모습을 혼합한 새로운 신화적 세계이며,
전통과 현대라는 문화적 전통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현실과 허구,본질과 가상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고,파편화시켜,앎의 질서를 뒤흔드는 포스트모더니
즘적 시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시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의혹에 대한 끊
임없는 해답 찾기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환상문학의 기능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
로 진행되었고,그 과정 가운데 ‘환상문학’을 교육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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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초초초 록록록

본 연구는 18,19세기 유럽 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리얼리즘문학이 쇠퇴한 이후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 된 ‘환상문학’을 제재로 하여 ‘지금 -여기에’살고 있는 독
자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의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환상문학’제재로는 다양한 서사문학 장르를 포괄하려는 입장에서 ‘영웅설화’가
환상문학의 환상성과 교육적 의의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보았으며,‘환상문학’
의 속성으로 ‘환상’을 공간 개념의 범주로 설정하여 두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비현실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도 포괄하는
매우 확장된 공간임을 전제하면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갔다.
본고에서는 환상문학의 속성을 확인함으로써 ‘환상’이 무엇이며,‘상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상력’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그리고 실제 환상
문학 작품의 서사 구조와 연결 지으면서 위의 개념들이 어떻게 형상화 되어 가는
지 살펴보았다.
공간 개념으로 정의한 ‘환상’은 현실 세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험한 것을 상
상해 내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형상화 할 수 있
는 공간이기에 독자로 하여금 폭넓은 사유 체계를 획득하도록 도와줄 것이며,작
가가 ‘환상’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변화
될 수 있음을 독자에게 인식시키고,이러한 변이적인 삶도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환상문학’은 독자가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자
신이 몸담고 있는 실제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게 함으로써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 향상에도 적합한 장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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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허구적인 의식의 유희적인 즐거움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환상문학의 효과
라고 할 수 있겠다.
환상문학의 제재로 삼은 영웅설화를 통해서는 주인공이 여타의 환상문학이 주인
공으로 삼는 도깨비,귀신,요정,변신한 이물,혹은 좀 더 비현실적인 사물의 변
이 형태와 달리 인간이거나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신의 모습이기에 독자가 작중
인물과 동일한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주제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작품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환상문학의 수용과 감상을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이다.
또한,현실 상황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 독자가 고난을 극복하는 영웅의
일대기를 통해 좌절하기 보다는 도약할 수 있는 의지적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
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영웅이 보여주는 모험의 과정이 청소년기의 발달 심리 단계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그 시기에 획득해야 하는 삶의 규범인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사회적 역할에 따른 행동 규범 습득에도 적합한 관
찰 학습 모델의 대상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영웅설화는 영웅이 도달한 환상 공간에 작중 인물과 독자가 함께 접
근하는 과정에서 주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장르라
판단했기에 이를 중심으로 한 환상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밝혀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는 ‘환상문학’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수 -학습 방안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각종 만화,게임,환상소설
류 등이 우리의 구비문학인 설화와 맥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노력에
서 출발하여,‘환상문학 제재’를 ‘소설’위주의 문학 교육보다는 다양한 장르를 통
해 문학교육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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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문학 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깨달음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자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상을 품고 교육해야 한다.이는 판타지
가 태초부터 현재까지 아니 미래까지의 모습을 혼합한 새로운 신화적 사고의 출
발점을 의미하며,전통과 현대라는 문화적 전통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현실과 허구,본질과 가상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의 구분 자체
가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고,파편화시켜 앎의 질서를 뒤흔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시로 생겨나는 지적 호기심에 대한 해답 찾기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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